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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 X딤 

공지천 힐링 산책로 

1 
공지천변을 산책하다 보먼 저절로 행복해진 

다. 물소리도 힐링, 1::l 탐소리도 힐링, 발갈을 

멈추게 하는 들꽃도 힐링 춘천에 사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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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특권이다. 

·-
상
 
^
찮
 신성미소지움아파트 

6 자금까X는공지천을한바퀴 돌고싶어도온 
으悟롯데캐슬과금호아파트사이 구간의 산 

책로가 끊겨 많은 불편이 있었다. 0因1 호반 

교 위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아이들 

도 어르신도 걱정 없O| E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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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방송국 

5 온와동롯데케슬과금호0~파트를연결하는산책로조성 

人법이 곧마무리된다.공사중인산책로구간을 먼저 달 

려봤다. 맞은편은소썽 미소X욤아파트다. 이곳이 곧시민하천 

정원으로조성된다는 반7운소식 . 

.... 



다같이 돌자~ 공지천 한 바퀴 
춘천시민의 대표적 산책로인 공지천에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퇴계천 · 후하천~공지천을 연결하는 힐렁 순 

환산책로가드디어 완공된 것. 강을따라걸으며 더운 여름을시원하게 보낼수 있는공지천산책로에 자전거 

를타고냐가봤다. 
글 김선순 촬영협조 이나래 ·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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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만뮬)| 쾌적한 환경어因 강갈을 산책할수 있도록 저困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지천변을 가꾸 

고 있다. 집풀로 가려졌던 강목)| 넓어지고수질도 맑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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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무리 성우오스E間因 버거킹 두匡.후히천길이 조 
성됐다. 자금까지 성우오스EIOJ|서 공X턴에 접근하 

려면 횡단보도 세 게를 건너야 했지만 후히천길 터 

널형 수로박스를 아용하게 되면서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퇴계주공 1·2단지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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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4 퇴거동홈플러스와 하이마트사이에 퇴계천길이 
조성됐다. 퇴거썬길에서 눈에 뜨는것은동굴같은 

터널형 수로박스다. 수로박스 앉D대를 통고桓뻔 

l:l토색血 밑 공X턴이 Lfgct 

거두부영아파트 

?돕고 신도브래뉴아파트 

일러스트디자인임윤선 



춘천은지금 

코로나19 Q&A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돼야합니다” 

이제 좀 가라앉았나 싶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모두를 

불안으로 내몬다. 잠시 방심하고 마스크를 벗었다가뜨끔한사람들이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코로나19에 대한전문가의 의견을들어보았다. 

글 이승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Q. 으區.전문가의 시각으로 t:lict보는 코로나1~니 현재 싱황 

은어떠합니까? 

A 중국 및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초기 상황, 그리고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 

이던상횡에서 더 니아가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도발생이증가하는상황입니다. 

` \ e 
성 

다행히 한국에서는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각지자체, 그리고국 

민들의 협력으로큰파도를넘은상태입니다만, 최근며칠사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되지 않을까우려됩니다. 

RT,0~ 

6 • 봄내를 만나다 

코로나19 Ht<>I러스 
백신연구 

Q 코로나1"R징기호圈 경우 예싱되는사회 변호논 어떻 

습Ll7J~? 

A 코로나1여춘 일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백선과 치료 

제의 검증 및 활용이 될 때까지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가일상화되어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결국면역이 저하된 

환자나노령 인구의 높은사망률을고려할때 이들에서의 코 

로나19 발병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직장에서의온라인수업및미팅,다수가모이는행사 

및 해외여행 자제, 병의원이나 장기시설에서의 철저한 모니 

터링등이 지속되어야할것같습니다. 



Q코로나19같은감염병이계속발생할경우시민들이어떻게 

받아톨이고 대응해야 힐까요? 

A 신종혹은재출현감염병의 유행은 언제라도발생할수 있습니 

다. 따라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깅에 대한 위협 및 불안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각 나라가 지구촌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하에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투명한정보공유, 최첨단의료기술을활 

용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따른 조기 진단. 

치료, 예방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방역 딩국을 신뢰하고 의료계의 권고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있더라도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은 일정 수준 유 

지되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같습니다. 

Q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은 어떠합니까? 

A 현재까지 코로나19, 특히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약제 

와예방백선이 개발되거나검증되지 않은상황으로하루속히 이러 

한약제가나와주기만을바랍니다. 이러한치료제와예방백선의 개 

발이라는 것이 일정 숫자의 대상자들에게서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 

다는것을보여주는높은수준의 과학적 근거가필요하며 이를위해 

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하지만 개 

인적인 견해로는 경증 및 중등도의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약제 

및 예방 백신은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증 코로나19 감염 치료 

제의 개발 및 검증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011 춘천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워낙교통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타지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관 

광지인춘천지역에 코로나19QJ-같은신종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없 

을수는 없겠습니다. 높이 평가하고싶은것은코로나1~ 대하는 

춘천시민들의 차분한 대처인 것 같고 이에 따라춘천에서 코로나19 

가상대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으匡전문가로서 코로나1에틀 겪으면서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A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전 세 

계를강타하는것을보면서신속하고투명한정보공유및이에근거 

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서로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 

어서는 과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이것이 결국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경제 등국가적 치원에서의 

피해를최소화히는길일것같습니다. 

Q. 감염병에 E距칠수 있는 평소 건강관라수칙이나 면역력 증진 

법을알려주세요. 

A 충분한수면, 규칙적인운동, 그리고균형 잡힌 영양섭취가건 

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손 위생, 실내 환기, 밀폐되거나 밀집 

된공간에서의마스크착용등과같은기본적인수칙만잘따른다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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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지금 

춘천시 청년청 

청년정책 청넌이만든다 

춘천시 청년청 사무국 직원들 

지난해 11월 20일 춘천시 청넌청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청넌의 문제를 청년 당사자 

가직접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의 지원으로자치 기구를만든곳은전국적으로춘천시 청년청이 유일하다. 

강원대학교 앞 커먼즈필드에 입주해 있는 청년청 사무국을 찾았다. 
=71서^ 2 -c::i .... i!:' 

Q. 청년정 그게 뭔가요? 

A 청년청 설립은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이 직접민주주의 실현 

을 위해 제안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넌이 

직접 고민하고정책에 반영하기 위한자치기구죠. 지역에서 청 

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2017년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해 청년 

청 조항이 추가된 법안이 개정되면서 춘천시 청년청이 설립됐 

습니다. 

8 • 봄내를 만나다 

Q. 춘천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나요? 

A 춘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함 

께할수있습니다. 청년청이 생기기 전까지 지역과청년사이에 

마땅한 소통창구가 없어 청넌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습니 

다. 이제 춘천에서 실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실태, 

요구를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수빈(25 · 홍보담당) 김젊포30 · 운영팀징) 

Q. 청년일XE| 칭출이匠 도움이 될까요? 

A 일자리라는 게 어느 날 둑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 

히춘천과같은소도시에서는.하지만함께모여고민을나누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생각합니다. 생각이 비슷한사람이 모이다 

보면함께실험하고도전할수있는힘이생기죠.그렇게만들어 

진커뮤니티를지원하는것이 청년청의 역할중하나입니다. 그 

러다보면청년을위한좋은정책이나올수있고시책으로연결 

될 수 있지요. 새로운 도전, 다양한 시도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Q. 청년의 고민도 해결해주나요? 

A 일방적으로 해결해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청춘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연령대 

의 청년상담시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려 

고 해요. 청년을 둘러싼 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관계 형성을 통 

해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 탐색에 대한 컨 

설팅도제공합니다. 

Q. 지역의 문저層 함께 고민한다고요? 

A 청넌청의 역할을 청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확장했습니다. 민선 7기의 중점과 

제인 직접 ·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치를 구현 

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청넌 스스로가 주도적 

으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자치를 이루어낸 

다면 지역 발전에도크게 기여하리라생각합니다. 

이동~33 · 샤무국징) 김영은(29 · 사업담당) 

Q. 청춘의회도 있고 청년의원도 있던데요? 

A 청년정책의 당사자가 자율적 · 독립적 ·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침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청춘의회 

입니다. 춘천에 거주하거나활동중인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 

나 청년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10명 정도가 모였고 추가로 

연중상시모집중입니다.개방성을위해자격이나인원제한을따 

로두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분과, 문화체육분과, 복지분과, 도시분 

과, 정치침여분과 5개 분과가 있으니 원하는 분과별 모임에 침여 

하면 됩니다. 정책아카데미나멤버십캠프를통해 정책침여에 대한 

전반적인이해를돕고예산수립과편성 · 집행과정에필요한필수 

교육을진행할겁니다. 

Q. 청년활둥 지원사업도 한다고요? 

A 지역과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험적 활동 및 프로젝트를 

실행할수있도록지원할것입니다. 지역에 있는대학학생자치단 

체와 협업으로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대학 

을 이을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자발 

적 활동을 발굴하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써 청년이 지역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시도되는 다%璋} 실험과상 

상이 도시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온라인청년청도 기대됩니다. 

A 익명성에 익숙한 청년세대에 맞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정책제안 및 전자투표 기능이 연 

계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겁니다.모바일중심의웹트렌드 

에 부합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주제별 모임 및 공론장 

등 일상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청넌활동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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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지금 

소상공인 집중지원 

소상공인지원… 

춘천경제살린다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춘천에는 2만2,0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83%인 1만 

9,000여개가소상공인이다. 특히 지난 3월 소상공인 2,CXX)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최고 5CP/o 

에서 최소 2CP/o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시됐다. 또 경영안정 

지금대출또한전년 대비 5배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시정부 

는춘천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춘천 경제가뿌 

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생업보호 

에집중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소상공인 경연 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104억 

원을 확보, 업체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생횔속 거리두기 실천 

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층 통해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출생년도 끝자리 짝 

홀수 2부제에 따라 시청 1층 민원실 내 사회적경제괴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강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원 대상 

이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2~3월 대비 매출 

이 2CP/o 이상감소한소상공인은 신청 후 지원 요건을확인하고 절차 

에 따라지원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9일이다. 자세한사항은 

춘천시청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공고를참고하면된다. 

모바일상품권으로 신청 | 
• 

c ~사랑상품권 O 

착한소비 생활로 · • 
지역경제 선순환 

- 세대쥐휴제 0苗) 

® 춘천사랑싱품권 모H밀 앱 접속후 
간급재난X뭔금모H밀令뭄권 소병 클릭 

@신청서작성 

@人悟늪능인 및 PIN번호문자발송 

소상공인01란? 

‘중소71업7|본법’에 따른 소7멉 중 

-저匠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상人12로자 10'i신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신청자) 상품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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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7 |간 "'8.1a(화) 

온라인신청 >
세대주꺼µ1 본인 명의의 신용 · 처曰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멀 ► : ► -
人桂카드사접속(세대주) 신정서입력 긴급재난지원금중전 

방문신청 

► 白 ►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신정서작성 긴급재난지원금충전 

要1|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모두 

지역사랑상품귄 · 선블카드로 신청 신청기간귓18.（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위임장지침)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삭을 적용합니다.（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온라인신청 

甲 ► II 굽— | | ► 
준선시홈페이지접속 코로나19 사0|트에서 

(서I대주) 긴급재난지원금 

빙룬신청 

國 白► ► 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정서작성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읍면동방문수령 

수령 

선불카드는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人용지역(강원도 내)，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역人방상품권은 상품권 유효기간7}fA| 人悟{춘천시 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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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지금 

김유정문학촌 

김유정문학촌 공립문학관 됐다 

김유정문학촌이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됐다. 강원도에서 공 

립문학관등록은 김유정문학촌이 최초다. 

김유정문학촌은 2002넌 8월 개관후 2016년 추가조성을통 

해 지금의 문학촌 모습을 갖췄다. 공립문학촌 등록은 강원도 

내 ‘문학진홍법’에 근거한 것이다. 

춘천시정부는 김유정문학촌 공립문학관 등록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문학관등록 신청을 했으며 현장실사와심사위원회 

를거쳐 최종등록통보를받았다. 

김유정의 작품과 당시의 문학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첼 ·연구·보존·전시 ·교육할수 있는 전문기관으로공인 

을받은것이다. 

공립문학관의 경우 등록자료가 1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 

12 • 봄내를 만나다 

시실 100m2 이상,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도난 방 

지시설, 온도 · 습도 조절 장치를 갖춰야 한다. 김유정문학촌 

의 전체 건축 면직은 2,593rri려 등록자료는 355점이다. 

이순원 문학촌장은 ‘‘지금까지는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문학 

촌을 운영했는데 공립문학관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도 받을수 있어 활동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강원 

도 최초로 공립문학관이 된 만큼 강원도의 다른 문학관에 본 

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정문학촌은문학으로 소통하고 공김히는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보다 적극 

적으로시민과소통할예정이다. 



춘천은지금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을축하합니다 

·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정무수석 

· 전 초匠순 강원도天囚 비서실장 

· 제18대, 19대국회의원 

· 전 육군 있딴장, 玩곤단장, 교육사령관 

· 현 (사)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춘천철원호梧천양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힘들고 어려운싸움에서 끝까지 믿고지지해주신춘천시민들께 정말감사드립니다. 

춘천의 승리가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깨가무 

겁습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코로나1메춘극복하고 민생과경제에 온힘을쏟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춘천 경제에 새로운활력과성장동력을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 

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높이고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무 

엇보다춘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춘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춘천의 물 규재에 대한 법률적인 개선 노력을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되는 

국가정원조성을위해춘천시와지역사회 전문기들, 시민들의 의견을모아호수를 

주제로 하는 아름다운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득권은 줄이고 국민의 행복권과 기본권은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하겠 

습니다. 초심과 진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춘천철원호柄천양구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현기호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는 춘천시민, 철원, 화천, 양구군민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잃지 않고국가와국민, 지역을위해 이 한몸부서져라뛰고또뛰겠습 

니다. 지역 주민의 준임한 명령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 

겠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현안들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아울러 국가안보에 대한확실한목소리를통해 바로잡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 

역의 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무서워할줄알고, 니 편내 편 편 가르지 않고, 남탓하지 않고오직 국민 

만을 생각하며 도리를 다하고 의리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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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생활뉴스 

춘천, 장벽 없는 도시로 탈t:lti!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설 접근성 개선 등 나서 

춘천이 장벽 없는 도시로 탈H끔한다. 

춘천시정부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대표 유병남)． 명동 상점가 

상인회(회장 김대봉),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과 함께 ‘장 

벽 없는 도시 조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편리하면 우리 모두가 편리하다는 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벽 없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이를 시 

작으로 시정부 등은 장애인이 가장 살 만한 도시 조성을 범시민 운동으 

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힙약에 따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동의 상가 75개 

소에 접이식 경사로가 설치된다. 접이식 경사로 설치 비용은 국제로타 

리 3730지구 2지역에서 지원한다. 이후 CGV 춘천점과 풍물시장. 은하 

수 거리에 접이식 경사로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전역의 인도와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 

는 등 연차별로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이 언제,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화 

장실을조성한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먹거리 지역인 명동 닭갈비 골목 내 상가 

의 화장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화장 

실 설치 전에는 명동 인근의 대형 상가 호밍실을 열린 호園실로 임시 01 
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U 250-3365 

춘천 어린이 보호구역 더 안전해진다 
15억원 투압·무인 교통단속장비 새로 설치 

춘천시정부는 5월부터 총 국비와 시비 등 1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 

호구역 내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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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밀접한 뉴스를 전합니다 

먼저 시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성원초 등 1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 남춘천초 등 7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지난 2월 경찰서와 함 

께 점검한 결고때I 따라 기존 성림초 등 7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모든 어 

린이보호 구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정부관계자는‘‘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교통과 "if 250-3722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 183억원 확보 
소상공인 지원 ·희망일자리 · 전통시장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 f련됐다. 

시정부는 코로나19 장기호fOil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1 회 추경예산 18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예산은 ... 소상공인 겅영안정 지원 104억원, ... 시설개선 및 

홍보 지원 1 억원 ... 공공배달앱 구축 1 억5,000만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 3억원 ... 희망일자리 지원 74억원이다. 

시 전체 사업체(2만2,997개)의 8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 만9,158 

개)의 경우, 사업체 2,000개 표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2월 대비 매출이 업종별 최고 50%에서 최소 20%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전년 대비 5 

배 이상급증했다. 

또 전년 1~3월 대비 휴업은 38.8%, 폐업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정부는 추겅예산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해 조기 위 

기 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은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80만원이다. 



볼내 편집실은 춘천시청의 입장, 의견을 뜻하는 표현으로 ‘춘천시’ 대신 ‘춘천시정부’로 표기합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온 시민이 주인이고, 주체인 시민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우선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시청 홈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 공고를 참 

고하면된다. 

사회적경제과 U 250-4436 

‘‘귀농 · 귀촌 전 춘천에서 한 달 살아봐요’’ 
농촌체험 프로그램 □턴 ... 숙박비 등 지원 

춘천으로 귀농 · 귀촌을 하기 전 미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시정부는 춘천으로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타 지역민들을 대 

상으로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농촌에 대 

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 

해 시정부는 귀농 · 귀촌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한 달 살기 체험 장소는 사북면 오탄2리 대추나무골 U虐이다. 

해당 □~은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2년은 산촌생태마을 

로 지정받았으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거 

주기간은 최소 1 주일부터 최대 1 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표고버섯 

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과 영농7 |술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 인 1 일 기준 5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 

원하며 그 외 식비 등 생활비는 자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정 소식란 또는 미래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에서 한 달 살기 등 다앙한 농촌체험 프로고 

램을 통해 귀농 · 귀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농업과 tr 250-3546 

□虐자치지원센터 첫발 ... 창립 이사회 개최 
O囚장선출 임원 선임 ·정관 개정(안) 등 안건 심의 

시민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 

터가첫발을내딛었다. 

또한 진정한 자치, 분권을 구현하겠E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정부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재~ 마을자치지원센터 창 

립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임원 선임과 이사장 선출 정 

관개정등을심의했다. 

또 춘천시 U虐자치지원센터 제규정을 제정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 

과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구)춘천문화원을 리모델링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 활성화 

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실무지원, 마을공동체와 마을 단위 민간네트워 

크 구성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21 명으로, 2020년도 9명 채용을 시작으 
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전체 면적 

은 448m'다. 

마을자치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 지원, 시민교육, 마을공동 

체조성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민주권 구현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시정 

부의 시정 운영 방항“이라며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자치 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주권담당관실 11" 250-4316 

옥외광고믈 사전경유제’ 시범 도입 
인허가 단계부터 상담 ... 불법 광고물 차단 효과 

불법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시행된다. 

시정부는 5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겅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고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체는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옥외광 

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들러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 

내받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표시 방법에 대해 

신고와 허가 절차를 광고물 부서를 통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인식 부재와 관리 소홀로 불법 

광고물01 증7f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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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단속과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원상 

목구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몰 

에 대한 주민 간 신고로 갈등01 발생하고 무분별한 간판 냔립으로 도 

시 미관이 저해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부는 부서 간 협업을 바 

탕으로 하는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판이 필요한 모든 점 

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 

법 옥외광고물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면 업주는 보건소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하 

기 전 시청 광고물팀에 간판 신고 절차와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 안 

내롤 받은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간판이 필요 

한업소다.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과 tr 250-3183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6월 개소 
초등학교고학년 E胎!OH 학교 방문실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가 올해 처음 

으로문을연다. 

시정부는 6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 자전거 

시민학교의 1 단계 사업이다. 시정부는 지역 내 6개 학교를 직접 찾아 

가 1 학교당 4회에 걸쳐 자전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1 회당 교육 

인원은 20명으로 올해 총 대상자는 480명이다. 

대상 학교는 춘천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선정할 것이며, 초등학 

교 고학년이 주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 

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 교육과 자전거 타고 내리기, 코스별 운 

행 등 실기 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별로 자전거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 

O|후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시정부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교육생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용 자전거는 춘천자전거 재생센터의 재생 자전거를 이 

용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자전거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시정 

부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시민학교 

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교통과 'Ir 25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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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 ‘한 반에 수령 
6월 “일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농업인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됐다. 시정부는 6월 30일까지 2020년 ‘기 

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경영체 유 

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고동안 농업인들은 쌀 직불, 밭 직물, 조건 불 

리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받았지만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 

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Of진다. 

올해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 · 생태보 

전 · 공동체 활성화 등의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신청은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를방문하면된다. 

미래농업과 tr 250-3764 

무더위 씻겨줄 ‘물터널’ 7월 준공 
약사천 산책로 100n 구간설차 .. 도시열섬 왼화기대 

한여름 무더위를 씻겨줄 ‘물터널’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정부는 건강한 하천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악사천 산책로 물터널이 

7월 준공된다고 밝혔다. 국비 등 4억2.000만원을 투입한 물터널은 약 

사천 산책로 봉의초교 아래 구간으로 길이는 약 100m다. 

물터널이 조성되면 약사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하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고遷- 거둘 것으 

로 기대된다. 물터널은 우천시 작동을 멈추거나 운영 시간을 정해 원 

격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물터널이 완성되면 약사천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 

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 

고말했다. 

건설과 tr 250-4197 



비 내려도 도로 · 주차장 뽀송 
그린 빗물 인프라조성사업 효과 ... 물웅덩01 사라져 

물 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고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효고遷 나 

타내고 있다. 시정부는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그 

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은 빗물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 

고 토양으로 스며들게 하여 건강한 물 순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01 다. 

시정부에 따르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해 여러 종류의 불투수성 

포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리면 빗물은 토양 

으로 스며들지 않고 도심 내에 쌓여 있는 오염 물질과 함께 그대로 하 

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시정부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투수 

성 포장과 식생수로 등을 설치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직접적인 빗물 유촐을 감소시키고 빗물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비점오염원 관리 등에도 효고遷-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이나 지하수 부족, 도시 침수 같은 물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재 사업을 완료한 소앙동행정복지센터와 근화동행정복지센 

터 등 5개소 주차장은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돼 비가 내리는 날에도 

빗물이 고이지 않아 뽀송뽀송한 주차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환경정책과 'Ir 2 50-4340 

‘‘춘천시정부-전통시장 짝꿍 됐어요’’ 
1국기시장자매결연·· 물품구매 · 회식 등추진 

춘천시정부가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활성호虐: 위해 지역 내 전통시 

장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시정부는 ‘1 국―1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정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며 

전통시장 물품구매, 각종 모임 시 이용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 

침01 다. 

각 전통시장에서는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고 원산지와 가격 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졸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별 자매결연 시장은 9개소로 기획행정국군중앙시장, 복지국크후펑 

시장, 경제재정국―풍물시장, 교통환경국―서부시장, 문화도시국---% 

부시상 농업기술센터―샘밭장터, 보건소―남부시장, 상하수도사업본 

부―번개시장, 평생교육원―제일시장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과 1? 250-4483 

춘천도시공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등®개 시설·· 여裝틱 서비스 

춘천도시공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 대상 

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측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식원, 안식공원, 시민복지회관 등 복 

지시설과 소앙강스카이워크,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관광지를 비 

롯하여 종합경기장,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39개 시 

설로 장묘시설과 소양강스카이워크 및 관광지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을 50%를 감면한다. 

시스템 구축은 6~8월 3개월간 이뤄지고 9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춘천도시공사 신용철 사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대상자들의 불편 

이 크게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 

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도시공사 'U 240-1536 

2020년 6월호 • 17 



김길소의그때그사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영원히기억하겠습니다 

자유위한용기와희생 

옛공지천다리는봄내골을진입히는·첫관문이었다. 효자동을가로 

지른 냇물이 소%F7J 하류의 대바지강줄기와만나는 어귀다. 

벚꽃이 지천으로 흐드러졌던 천변은 어느새 파랗게 채색됐다. 호수 

위에는물놀이를즐기는오리배가 기득하다. 

원래 공지천의 이름은곰지내였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 

이 춘천 외갓집에 놀러왔다가 머슴에게 여울 짚을 곰지내에 버리게 

했더니 물고기로 변해 공지어孔之魚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전설과 

함께붙여진이름이다. 

봄내골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산책길 모퉁이를 지나려면 

언제나로스팅한커피 향이 그옥한곳으로소문났다. 

공지사거리에서 다리를건너가는중간, 조각공원맞은편에 아프리카 

특유의건축양식을지닌아담하고이색적인‘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6 · 25전쟁이 일어난 지 70?넌 되는 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아와 선뜻 치열한 전투에 

참여, 혁혁한 전공을세운 전시載史와그 후 70년간 이어져 온 선린善 

隣의 관계를살피려 기념관을찾았다. 

글 김길소 사진제공 에티오피아 기념관 · 강원일보 

18 • 봄내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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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하일레 셀라시에 에티오피아 황제 

(1綴.5.19.)

무적신호遷써낸용맹 

한국전쟁은 정부 수립(1948년) 이태 뒤인 1950년 6월 25일 

에 터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회를 지키기 위해 병 

력 파견과 의료 지원을 결의, 참전에 나섰다. 동북아시아의 전 

략적요충지인한국을포기할수없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 전투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5 

개국이 참전했다. 이때 에티오피아도 1만4,500km나 떨어진 머 

나먼 길을한달음에 달려와 3년 1개월 동안 이어진 치열한전투 

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세웠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한국에 파병한 

것은 밀고 밀리는공방전이 치열했던 1951년 5월 6일이었다. 

하일례 셀라시에 황제의 명을 받아 참전한 군인들은 막강 

한황실 근위대인 강뉴(초전박살이라는 뜻임)부대가주축을 이 

룬 최정예부대였다. 산악전투에 능한 이들은 도착즉시 고지가 

많은봄내골 인근의 화천, 양구, 철원 지역에서 벌였던 고지쟁 

탈전에투입됐다. 

강인한 강뉴부대의 전과戰果는 지금도 전사戰史에 길이 남아 

있을정도로놀라운것이었다. 눈이 쏟아지는혹독한추위나무 

더운 더위와맞서야 히는 전혀 다른 날씨 속에서 무려 253회의 

전투를 벌였다. 그 결과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뿐만 아 

니라전쟁포로가한명도 없는진기록을세웠다. 우리니라의 ‘귀신 

잡는 해병대’와 비견될 정도로 용맹성을 떨쳤다. 

그러나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 등 모두 657명이 이역 

만리에서 고귀한 피를흘렸다. 휴전 이후에도 1965년 4월 철군 

하기 이전까지 평균 1,200명 규모의 보병 1개 대대병력을 유지 

시키며 총 6,037명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했다. 

특히 전쟁이 벌어졌던 1953년 동두천에서는 병시들이 월급 

을 모아 고아원을 설립, 전쟁고이들을 보살폈다. 휴전 이후에 

는적십자소속간호요원을파견, 대민의료지원사업을펼쳤다. 

혈맹의 발자취 담긴 전시관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은 참전기념비(1968넌 건립)가 세워 

진 지 38년 만인 2007¥_!에 2층 규모로 세워졌다. 정문 위쪽에 

는참전 16개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입구 양쪽에는 태극 

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붙어 있어 첫눈에 참전기넘관임을 알 

수있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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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이 참전용시들에게 감사의 듯 

을보내는 편지가곳곳에 전시됐다. 이어 6 · 25전쟁 당시의 모 

습이 재현된 전시실(2개)과에티오피아의 문화와역시를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실(2개)이 있다. 

이곳다목적전시실에서는참전당시의 영상을시청하고참 

전 이후의 발지취도살펴볼수 있었다. 참전용시들이 첫발을 디 

딘 1951년 5월부터 1954년 3월에 이르기까지 2년 10개월 동안 

벌였던 삼각고지, 악어고지, 사태리고지전투와 25混1의 전투 

기록이담겨있다. 

실제 전쟁을 치를 때 썼던 군복과총기류, 통신장비 등은 전 

쟁의 상흔을 지금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기넘관을 나서기 전에는 전사자 12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 

단과 함께 참전 이유를 밝힌 기록이 참전용사들의 고귀한용기 

와 희생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외세의 침략을 무짜르기 위해 국재연맹에 

지원을요청하였으나 무위로 끝난쓰라린 역서를 갖고 있었댜 이러 

한 역사적 경험으로 에티오피아로 하여금강력한집단행동으로 세계 

평화를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에티오피아가부유한국가 

는 아니지만 하일레셀라시에황재는 UN의 대의에 따라파병을결정 

하였다." 

2층의 풍물전시실은 ‘다못악숨왕국’ 아래 찬란한 문명을 일 

궈낸 역사와전통의상악기 등을관람할수 있었다. 

교류전시실에서는 그동안 양국기 우의를 증진시키면서 주 

고받은특이한기념품과생활용품들이 눈길을끌었다. 또세계 

적 기호 음료가 된 커피의 최초 원산지요, 최대 생산국임이 소 

개됐다. 

공지천변은 ‘우정의 동산’ 

봄내골이 ‘커피의 도시’를꿈꾸게 된 밑바팅에는 에티오피아 

가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초요, 최대 커피 생산국인 에티오피 

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36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봄내골 

에서 손수 기념비를 제막하고돌아간 이후부터였다. 

그중심에공지천변에 있는에티오피아벳(집이라는뜻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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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371―認째)이 큰몫을 해냈다. 

지금까지 반세기가넘도록창업자조정민, 김옥희 부부에 이 

어 딸 조수경, 사위 차중대 부부가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다. 

원두를직접 뽑아낸향과맛에 심취한커피 마니이들이 즐겨 

찾고 70ffi)세대들이 데이트를 즐겼던 추억의 장소로 전국 커피 

여행에 빠뜨리지 않는곳이기도 하다. 

덩달아 경제 발전에 따른 커피 수요폭증도 ‘커피의 도시 조 

성’에 대한꿈을부추겼다. 여기에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홀린 용기와 희생에 보딥하자는교류증진운동까지 가세됐다. 

이 바람에 한때는 커피 제조공장과 시음장 등을 갖춘 전국 

최고의 대단위 커피랜드를 조성하자는 부푼 계획이 추진되기 

도했다. 

더불어 호국보훈의 도시 조성을 위해 6 · 25전쟁 당시 한강 

이남지역을사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한춘천대첩기념평화 

공원(2CXX)년 6월 개장)이 있는근화동 일대의 쓸모없는 땅이었 

던 제방 인근에 참전 16개국의 전통움식타운을 조성해 관광자 

원화하자는 계획도 추진됐었다. 그러나 이마저 유보돼 빛을 보 

지못한아쉬운기억이새롭다. 

우방의 황제가 찾아왔다고 봄내골이 들끓었을 때 집사람은 

환영 행시에서 국악을 연주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는탄력을받는듯했다. 하지만 7넌간이어 

진 극심한 기뭄과 경제난으로 촉발된 쿠데타로 공산국가(1974 

년)가된 후세계 최빈국으로 전릭하면서 다소소강상태를맞았 

다. 그러나국민들은물론국가차원에서 베품과은혜에 보답하 

자는 각계의 보은활동은 멈춤 없이 봇물을 이뤘다. 

지난 70넌간 이어져 온 선린鄧戶] 관계가차곡차곡쌓여 이 

제는공지천변을 양국 ‘우정의 동산’이라고 일컬어도손색이 없 

을 정도가 되었다. 기념비와 에티오피아하우쓰7}세워지고 기 

념관이 건립된 인근에 황제가 직접 심은상록수가 무럭무럭 자 

라고있다.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훈련을 쌓았던 근화동 뚝방 2.5km도 ‘에티오피아의 갤 

로명명된후시민들로부터산책의명소로사랑을받고있다. 

또 20171d부터는 한국지유총연맹 주최로 에티오피아 문화 

제를 열어 전후 세대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 

고있다. 

공지천 이디오피아 카페(1%5.） 

에티오피아의 길에서 열린 커피 문화저K2019.1o.3.) 

멈춤 없이 이어진 보은의 물결 

코로나19로세계가펜데믹pandemic 사태에 빠져있다. 이 와 

중에 기념관도잠시 문을닫지 않을수없었다. 이를잘버텨낸 

우리나라를향해 세계 각국이 방역 sos-를보내고 있다. 진단키 

트수출을요청하고 있는 나라가 120개국이 넘는다. 어느 나라 

에 먼저 수출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에티오피아를 최 

우선 지원국으로 정하고 방역 물품등을 지원했다. 

더구나 민간 차원에서는 ‘6037운동'까지 펼처지고 있다. 바 

로 6 · 25 참전용사 6,037명의 희생과용기를기리고유가족들 

에게 마스크를 기부하지는 따뜻한마음이 담긴 운동이다. 

기념관안에 있는흑백사진처럼 하얗게 빛이 바랜파란만장 

한 지난 역시를 돌아보니 어느새 공지천변이 진정한 국제우호 

관계의 상징처럼 다기왔다. 

보훈의 달인 6월에는 이 땅에 자유의 깃발을들어올린 용사 

들의 희생을기리며 에티오피아의 길을달려야겠다. 

김길소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춘천 태생. 1970년 강원인보사에 입사해 편집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취재했다. , - - •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 전무이시를 지낸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 역할을 해 왔다. ' t三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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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선의골목이야기® 

총포사티에 세워진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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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시장으로 

가는길 
글·사진최돈선 

옛날, 사람들은 서부시장을 가기 위해 사창고개를 넘었다. 지동치

는 드물었다. 그 거리는 걸어 다니는 길이었고, 그 길은 오밀조밀 상 

점들이 그림처럼 모여 있는 거리였다. 멀리 강 건너 눈 덮인 심악신· 

에 해가 지면 상점의 그림자들이 길을 덮었다. 그러면 상점의 진열창 

이 오렌지 빛으로 반짝이곤 했다. 

50 · 60년 전엔 춘천총포사란 이름의 수제엽총을 만드는 공방이 

있었다. 우리나라 총포면허 1호인 장인匠人은 총구에서부터 개머리 

판까지 일체를 손으로 만들었다. 이 수제품은 명품으로 사냥꾼들의 

인기를독차지했다. 그곳에선늘쇠 깎는소리와쇠를두드리는망치 

소리가 났다. 총기 모양의 형틀에 섯물이 부어져 시푸른 연기가 솟 

아났다. 그 연기는 섯냄새를 풍기며 환기통을 빠져나와 겨울 저녁하 

늘로 사라졌다. 그때면 사냥꾼들이 하나 · 둘 총포사로 찾이들었다. 

그사냥꾼들의 어깨엔산양이나사향노루가메어져 있었다. 그러 

나 허탕 친 사냥꾼도 있었다. 몇 주일이고 신속을 헤매다 사냥을 망 

친 사냥꾼들은 빈 어깨로 돌아왔다. 비록산양이나 곰을잡지는못했 

지만 허리춤엔 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공장 가게 안은 1筑:

탄난로가이글거렸다. 막걸리를손에 든설악산사냥꾼과태백산사 

냥꾼들은산짐승이야기로밤을새웠다. 곰기죽옷을해 입고사냥을 



나갔다가 다른사냥꾼의 오인사격으로 비명에 간 이야기도 있었다. 사냥꾼의 처는 어느 

늙은 영감에게 씨받이로 팔려 갔다고 했다. 사창고개 골목과 거리는 이 사냥꾼들의 무 

용담으로그렇게늘홍청거렸다. 

1967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사냥이 엄격히 통제되자 전문 

사냥꾼들이 사라졌다. 엽총을 만들 수 없는 총포사공장은 문을 닫았다. 총포사 건물이 

헐리고 2층집의 자색 시멘트건물이 들어섰다.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은육고기를 칼질 

하는 정육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총포사와 이웃했던 갈비집 봉운장은 그대로 님았다. 봉운장 건너편 실비막 

국수도 아들이 대를 이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아들도 어느덧 초로의 나이가 되었 

다. 몇몇 식당과 상점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천도교도, 

건너편관植찌는집도, 하얀솜틀집과그 옆의 대장간도, 총포사건너편소목장이 일하 

는 목공소와 꿈꾸는 사진관도.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서부시장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뚫린 것이다. 춘천시는 사창고개 위쪽 언덕에 구 

멍을 냈다. 그 구멍을 요선터널이라 했다. 길은 터널을 지나 곧장 서부시장에 닿았다. 

1971넌에 낸 그 요선터널이 1994년에 혈렸다. 이제 요선터널은 이형재 화가의 그림 속 

에서나아련히존재할뿐이다. 

춘천의 진산인봉의산을따라길게 늘어진능선 위로조가비처럼 다닥다닥달라붙어 

있던 판잣집들도 터널과함께 사라졌다. 그 높은 언덕의 흙은 쉴 새 없이 공지천으로 운 

반되어 호수를둘러 싼긴둑이 되었다. 능선은평평해졌고길은넓혀졌다. 거대한아파 

트가 사창고개와 새로 난 서부대성로 시이로 우푹- 솟아올랐다. 

옛날판자촌마을사람들과사창고갯길에면하여살아가던사람들은어디론가뿔~ 

이 홑어졌다.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이전에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 

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 총포사가 있었는지, 대장간이 있었는지 그들 

은 알 필요가 없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바빴고, 언제나 반짝이는 차를 타고 다넜다. 

사라진 요선터널(그림 이형 재) i 

기Y〉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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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고개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토록 번성하던 거리 

가게으르도록한산해졌다. 

예전부터 사창고개는 그 이름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회자되어 왔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사창고개 아 

래쪽으로 집창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늘고 비좁은 골목길 

이 정맥처럼 뻗어 있었다. 사람들은그골목을장미촌이라불렀다. 

사청社倉은 본래 조선시대 문종 때 지방군현의 촌릭에 설치한 

곡물기관이었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는 빈민구호였다. 이 고개 

어딘가에 그런 기관이 존재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런데 공교롭 

게도빈민을구제하는기관이 있었던자리에춘천유수민두호의 

귀재딩젭翻堂이 세워졌다. 귀재당은 감시監司나 수령守令의 공적을 

기려백성들이받들어모시는사당이라했다.그러나민두호는그 

런 훌륭한수령이 아니라탐관오리였다. 매천야록의 저자황현은 

人방고갯길로오르는골목길 처□馮맞댄좁은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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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피H의 사0|사01 골목길 풍경 

오하기문에 춘천부 유수 민두호의 탐학으로 강원도민들은 뿔뿔 

이 흩어져 유랑인이 되었다’고 썼다. 백성들은 그를 쇠갈고리 민 

두호라 불렀다. 그 민두호의 아들 민영휘는 당시 조선의 최고 부 

자가되었다. 

귀재당은 나중에 유랑하는 날탕패와 남녀 사당패의 숙소가 되 

었다. 이 떠돌이 유랑인들의 숙소는홍등가나다름없었다고칼럼 

니스트 이규태는 썼다. 어쩌면 귀재당은 사창촌이 될 운명을 지 

넜던모양같다. 

사칭社倉이 사칭村姑으로 변모한 것은 참으로 기막한 역사의 아 

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어느 날 머리 더부룩한 한 청년이 골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 

다. 이 수상한 청년은 사창고개 위에서 좁다란 골목으로 내려가 

서부시장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되돌려 비탈진 골 

사창고갯길과 아파트의 공존 



목길을 걸어 올라오곤 했다. 그러다가 여인들과만나 소곤소곤 이 

야기를나누었고,때로는집집마다발그레하게꽃이핀창을유심 

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여를 자주 등장하다가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 장발의 청년은 어느 날 ‘꿈꾸는 식물’이란 이름의 소 

설을 써 세상에 냈다.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하루아침에 이 

무명의 소설가는 장미촌을 무대로 한 스타가 되었다. 

작은형이돌아왔다.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 ‘꿈꾸는 식물’은 사창고개의 상징이 되 

었다. 1978년,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공전의 히트를 친 고려원 

은 이 나라 최고의 출판사로 우뚝人]는 계기가 되었다. 

장미촌을 떠나지 못하는 식물성 인간들, 그 군상들의 모습이 

처절하리만큼 아름답게 묘사된 이 소설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 

격을주었다. 

당대 최고의 문학평론가 김현은 ‘충격적인 섭세한감수성’이란 

제목의비평문을썼다.혜성같이등장한이소설가를문단에서주 

목한것은당연했다. 섬세한감수성과독특한문체는일거에독자 

들을 사로잡았다. 이 극단적인 유미주의 소설에 매료된 독자들은 

비쩍 마른 이 무명소설가를 향해 선망과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이외수,지금그이름은춘천의브랜드가되었다. 

지금 이 소설가는 사고로 뇌를 다쳤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 

직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아마도 깊은 자기 세계에 침잠 

해있는듯싶다. 

人臣뇨l갯길에서 내다본 중도와호수 풍경 

꿈꾸는 식물’의 무대가 된 장미촌은 이제 말끔히 지워지 

고 없다. 단지 오랜 전설처럼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만 기늘

게전해질뿐이다. 

장미촌골목을 지나다니며 기웃거렸던 손님들도, 비좁은 

골목을 비추던 석양도 영영 자취를 감춰버린 지금, 그곳엔 

새롭고 번듯한 길이 났다. 

이 평온한 골목에 역사의 아픔이 자리했었다. 살기 위해 

부평초처럼 이 골목으로몰려왔던꽃다운청춘은이제 초로 

이거나 고혼이 되었거나 했을 것이다. 

이외수 작가가 돌아온다면 그의 심혼에 어떤 이름딥-고 비 

극적인꽃이 새로이 피어날지 알수없는일이다. 

이외수 작가는 깨어날 것이다. 

그의쾌유를빈다. * 

이외수의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 1978 

최돈선 시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춘천의 골목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시인은 골목순례를 결심했다. 

골목은 춘천시민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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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옛날춘천® 

〈편집자 주〉 옛날 선문에 나온 춘천의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 춘천사람들의 모습을 기 억해 보는 코너 입니다. 

춘천역의탄생 
타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춘천에서 왔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부러운시선으로바라본다. 외지인의 뇌리 속에 춘천은 

낭만이라는이미지가각인되어 있는듯하다. ‘춘천가는기차’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타를 멘 젊은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 

던 곳이 춘천이었다. 낭만의 도시란 이미지가 생겨난 요인은 많 

겠지만호수의 도시라는지형에 더불어 경춘선이란철로가큰 영 

향을주었다. 

서울의 성동역과춘천역을 연결하는 93km의 경춘선이 만 2년 

간의 공사를 거쳐 1939년 7월 22일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전쟁 

수행에 있어 절대적 핵심산업이 철강제조이고, 철강제조에는전 

력 공급이 무엇보다중요하다. 경춘선은 철강생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화천발전소 건설 기반시설로 부설됐다. 즉, 일 

제강점기 국토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철도였다. 

경춘선의 종착지인 춘천역 역사는 경춘선 개통 1개월 전에 완 

성되었고, 124평의 건평에 평가목조平家木造의 일본식 건물구조 

였다.（매일신보, 1938.12.28, 기사 참조) 1936넌 역사가 들어설 장소 

로 소양강과 가까운 전평리前坪里가 선정됐다. 당시 전평리는 앞 

뚜루라고 불리던 완만한 구릉지였고, 화천으로 연결되는 소양강 

상의 주요 지점이었다. 거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빈민이었다. 100여 호에 달하는 거주민이 강제로 이주해야할 처 

26 • 봄내를 품다 

지에 놓였는데 이주지와 보상 비용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척 

되지 못했다. 당시 손영목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달콤한 사 

탕발림으로 만주로 이주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37.2.11. 

기사참조) 일제강점기 국내 거주민의 만주이주사는수탈현장에 

서 국외로 내몰리는 일반 백성의 뼈아픈 고통의 단면을 상징적 

으로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지어졌던 춘천역사는 6 · 25전쟁 초기에 소실됐고 

1958년 12월에 새로운 역사가완공됐다. 1977년 한차례 증축공 

사를 거쳤다가 2005년 경춘선 복선 전철 공사로 다시 철거되고 

이후새로운 현대식 역사가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춘천역은화천댐공사자재와인부의 집합소였고, 

60년대에는 월남전 파병 장병의 집결지이자출발지였다. 70~80 

년대 젊은이들의 청춘과 낭만이 넘쳐났다면 현재는 수도권 전철 

망으로 진입하여 서울에서 통학하는학생들과 직장인, 여기를즐 

기는 노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춘천역이 종착지가 아니라 화천, 철원을 거쳐 북쪽으 

로 또는 동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남북 강원도의 중심지이 

자유라시아로뻗어 나가는전초기지 역할을맡기를기대해본다. 

글 김근태(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6 · 25 때 소실됐다가 1958년 새로 완공된 춘천역사의 모습.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로 철거된 후 자금의 현대식 역사가지어졌다. 

개통식앞둔춘천역사 

경성京城이 기점 춘천劉|1이 종점인 93키로 쟌뷰의 경춘철도공서는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주야겸행으로 레일 부설, 각 역을 준공하 

기 위해 크게 분주한데 구내 총평수가 거의 엇언 평으로종점역인 만큼 [lf-rr모적으로 건설 중에 있던 춘천역春川驛도 16일 드디어 외부 

건축만완성되어 앞으로 몇 날 안 걸려 L脂1 정돈이 끝Lfcl라 한다. 이것으로 연선 각 역은준공이 목전에 절박하여 있고 철교도 전부 

완성, 레일도 2키로 밖에 안 남아서 말일까자는 전 공사가완전히 끝나게 되어 7월 23일경어는 대망의 개통을보리라 하며 목하춘천 

번영협회에서는 개통식에 대한 만반준비를급히 하고 있다 한다.（사진은 오岸완성된 춘천역) 

〈동아일보 1939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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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버스 타고 춘천 한 t:I 뷰| ® 
동면1(감정리 · 상걸리) 

종료 직전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냐19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모두 빗나갔다. 

가장 화사하게 빛나는 춘천의 봄을 빼앗겼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시원한한줄기 바람이 몸을깨어나게 한다. 

성그러운 초여름의 신록 또한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산으로 기이겠다. 

글·사진안선희 

28 • 봄내를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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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코스 TlP 

봄내길 새 코스 노루목길 열려 

봄내길 여덟번 째 코스 ‘장학리 노루목겔이 열렸다고 

한다. ‘노루탁이라는 이름은 노루가 많이 노니는 길목이 

라는 설도 있으며, 이 미을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겨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마을버스 동면1(상걸리 · 감정리 

행)을 타면 장학리로 갈수 있다. 

오전 11시 幻분(미을버스시간표 변경전) 중앙시장환 

승센터에서 출발했다. 장학1리미을회관 정류징에서 하 

차, 노루목저수지를 끼고 걷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물이 

무척 줄었지만, 늘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이 이렇 

게나 줄었는데 뭐가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 

앞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른다. 낚시꾼의 

애가탈만하다. 

한림성심대 후문 쪽 들머리 있어 

노루목저수지를 지나 한림성심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학리 노루목길은 한림성심대 후문 쪽에 들머 

리 표지판이 서 있다. 전에는 ‘신내고개 등산로’로불리던 

길이다. 이번 봄에 장학리 노루목길로 재정비되고 표지 

판도 모두 새롭게 만들어졌다. 

노루목길로 들어서자 바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눈 앞 

에 편쳐진다. 제법 뜨거운 정오시간인데, 걷는 내내 그늘 

길이다. 산길은 솔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푹신푹신, 걸 

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솔방울만 주의한다면 맨발 

로걸어도좋을듯하다. 1아본정도오르자산림욕을즐길 

수 있는 벤치와 선베드가 보였다.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자 

주찾는곳으로, 쉬어 갈수있는시설이 잘갖춰져 있다. 

그늘길 걷다 보니 지친 n듐봅 사라져 

왼편으로는소양강이 얼핏보인다. 시내와인접한이 

름 없는산이지만, 나무는 제법 무성하다. 옆에 소양강이 

흐른다는 것을 알지만 나무가 시야를 가려 시원한 강 모 

습을볼수 없다. 나무가듬성듬성한곳에서 가끔씩 소양 

강과 그 건너 아파트가 보일 뿐이다. 

5km 정도의 짧은 산책로다. 한참 걷다 보면 신내고개 

정상으로 향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신내고개 정상에는 

막상표지석이 없다. 정상이라고하지만, 쭉걸어온길과 

큰 차이가 없다. 전망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노루목길 끝 1900년 대 전통가옥 틀러볼 만 

신내고개 정상에서 내려오면 다시 한림성심대와 장 

학1리로 갈라지는 작은 삼거리가 나온다. 장학1리쪽으 

로 내려오다 보면 20여분 만에 노루목길의 또 다른 들머 

리에도착한다.길끝에는작은카페가있어땀을식히기 

에적당하다. 

짧은노루목길이 아쉽다면 걸어서 1분 거리의 춘천 민 

성기가옥도 가 볼 만하다. 휘문중학을 설립한 민영휘의 

묘가 있는 민씨묘의 묘막을 관리하기 위해 1900년대 초 

에 지은 가옥으로, 강원도문화재 자료 제 66호로 지정됐 

다. 화천에 있던 민가를옮겨다지은것으로, 영서중부지 

방의 전통기외집이다. 묘를지키는시람들이 실제로거주하 

지만, 언제나 열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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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 | 

12년 이어오는 따끈한 장터국수 

□席목요일 농협중앙회 직거래 장터서 국수 판매 

일부러 찾아오는 어르신들 대접하는 보람 

직접농사X몬국산재료로만들어 

중앙시장과 보건소 근처에 농협중앙회 강원지부가 있다. 이곳 

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열린다. 그때그 

때 나는 제철 니물과 과일들, 갓 짠 신선한 참기름, 들기름 등 장 

터에서만만날수있는풋풋힘이 정겨움을t]한다. 

지난 5월 7일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장터가 올 

들어 처음 열린 날이었다. 목요장터가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장터에서 파는국수맛을 잊지 못 

한사람들이다. 

‘‘국수 먹고 싶어서 혼났어. 여기 국수 먹으려고 일부러 후평동 

에서 왔다니까.’’ 국수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계산을 하던 60대 

어르신의말씀이다. 

12년을 한결같이 이곳에서 국수를 말고 있는 사람은 동면 지 

내1리 부녀회장 김종혜 씨(63)다. 김종혜 씨 부부와 지내1리 부녀 

회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국수와 빈대떡을 만든다.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다 10년 이상함께 일하시는 분들이에 

요. 돈을받고하는일이지만수고하는거에 비해 턱없이 낮은금 

액이에요. 봉사하는 마음 없으면 못 해요. 국수 한 그릇 3,CXX)원 

받아서 뭐가남겠어요?육수내고김치 담고재료비가업청나요.” 

국수 면과 녹두는 국산을 쓸 수 없지만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직접 농사를지어 수확한우리 농산물이다. 배추, 고춧가루, 미늘., 

파 등 온갖 양념이 모두 국산이다. 국수를 미리 삶아 오면 편하지 

만갓삶은국수의 맛을따라갈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장터에 

서 직접 국수를삶고헹구어 말아놓는다. 말아둔국수가다떨어 

지면그날장사는끝이다. 

멸치육수도 장터에서 직접 우린다. 육수가 떨어져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장사속으로 하는 일이라면 시판 다시다를 

풀어서 금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육수지만 한 번도 타협을 한 

적없다. 

‘‘빈대떡도 3,CXX)원인데 인기가 많아요. 4장은 만원인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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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많아요. 마을버스타고중앙시장정형외과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일부러 목요일에 맞춰 병원 진료를 보 

신다고해요. 그러니 얼마나보람을느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불편해진 김종혜 씨는 이 나이에 이 몸 

으로 어디 가서 봉시를 하겠냐며 어르신들께 국수를 대접할수 있 

는이 일이 더없이 행복하다고말했다. 다가오는목요일엔장터국 

수한그릇먹으러중앙시장으로나가보는건어떨까. 

。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bluelion7@hanmail.net G죠〕 



‘‘고려 문인 이X번 차유적지 ‘세수타로 알려져 유감’’ 

춘천역사 공부하던 증 0|X뽀 추모 위해 모임 만들어 

기일에 맞춰 청평식암터서 EB 번째 헌Ek비 올려 

등산로에 포함 유적지 훼손 ... 우회 등반로도 만들어 

춘천 청평사에는 900년 된 차 유적지가 있다. 이 유적은 고려 

시대 문인 이자현(1061~1125)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깊다. 

이자현은 1089넌(선종 6번 과거에 급제하여 대악서승저輯} 

丞이 되었으나, 관직을버리고춘천의 청평산淸平山예 들어가서 아 

버지가 세웠던 보현원뾰縮完을 문수원幻勅려라 고치고 당堂과 암 

지를 지어 이곳에서 나물밥과 베옷으로 생활하며 선禪을 즐겼다 

고 한다. 예종이 사람을 시켜 외삼촌에게 다향茶香과 급백金崩을 

보내어 여러 번 불렀으나 사양하였다. 1117넌(예종 12년) 예종 

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을 때 왕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문수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생활로 일관하였다. 시호는 진락眞 

樂01다. 

이자현이차를마시며수도생활을한곳이지금도전해지고있다. 

‘‘유적지 안내판에는 ‘이자현 세수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손 

을 씻는 곳이 아닌 찻물을 받아 그 물로 차를 끓여 마시며 수양을 

했던 곳이죠. 세수터라는 표기가 참 아쉽죠. 춘천시의 보다 적극 

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귀족층으로 한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청 

렴한 생활을 한 이자현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의 유적을 지키 

고 보존히는 것이 후대의 일이고, 저희 헌다례 모임이 그 길을 열 

수 있어서 영굉이죠.’’ 

청평거사 전락공 이자현 헌다례(치를 올리는 예식) 모임을 이 

끌고 있는 정미선 회장의 말이다. 

이자현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헌다례 모임은 2015넌 지역 

의 역시를 공부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매년 이자 

현의 기일(음력 4월21일) 즈음에 다례를 올리고 있으며 올해 다 

섯번째다. 

‘‘비가 와서 걱정이었는데 헌다례를 하라고 비가 그쳐준 것 같 

아요. 몇백 넌 전 인물인 고려시대의 진락공(이자현)께 헌다례를 

고려시대 문인 이자현을 추모하기 위한 힌다례 모임 

하는 지금, 우리는 그분과 시공을 초월하여 만남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시대의, 그분의 생각을현재 우리가다시 생긱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복 차림의 회원들이 차와 음식을 준비하고, 회원들의 4배를 

시작으로 초현 아현 종헌례 순으로 헌다례가 진행됐다. 올해는 

회원을 비롯해 시민 약 50명이 참가해 다례제를 함께했다. 

이날 헌다례에 참석한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은 ‘‘선조들의 

유서 깊은 차 유적지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 행시에 참가해서 

향 깊은 우리 문화를 잘 알게 됐다”고 전했다. 

헌다례를 지낸 곳은 청평 식암터다. 그곳으로 오가는데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참가자 중에 이곳을 오갈 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또한 제수터’라고 적 

힌 차 유적지는 오봉산을 오가는 등산객들의 등산로로 그냥 밟히 

고 있어 이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이 돌을 들어 우회 등 

반로를만들기도했다. 

과거 선인의 유적지를 잘 보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 

려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것이 문회특별시를 완성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춘천은문회특별시다. 

e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tmdfo01@naver.c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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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활력을 되살려줄 강력한 웃음폭탄이 찾아온다 

'2020 춘천연극제’ 6월 13"'20일 코미디 연극 7편 공연 

공모 통해 검증된 ‘국내 최고 수준’의 직품들로만 선정 

코로나19 삼병에 따라 공연영상 증계 등으로 대체될 수도 

오늘 몇 번이나웃으셨나요? 

웃음은단순한감정표현 수단을 넘어 몸과미음을 건강하게 만 

드는활력소다. 폭소처럼 크게 소리 내어 지주웃으면 병든세포 

도 되실아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폐횔량 증가나 근육 

운동 효과 등 건강에 무척 유익하다고 한다. 웃음은 그야말로 돈 

안드는만병통치약인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온통우울한 시기, 올해로 22회 

째를맞은 ‘2020 춘천연극제’에서 코미디 연극 7편이 무대에 오른 

다는 소식은 그래서 무척 반갑게 들린다. 

“2년 전까지는 이른바 ‘로맨틱 춘천’에 걸맞은 정극正刻을주로 

공연했는데, 연극이 대중친화적인 예술장르가 아니다보니 관객 

들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고심 끝에 지난해부터 ‘즐거움과 

웃음’에 의미를둔코미디 작품을무대에 올렸는데, 관객들반응 

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사)춘천연극제 홍보담당황덕주(29)팀장은 “지난해 공연한 ‘그 

날이 올 텐데’라는 작품은 앙코르 요청이 이어져 9일 동안 추가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매번 객석이 가득 차는 성황을 이뤘다’’ 

고덧붙인다. 

올해 선보일 코미디 작품 7편은 전국 극단을 대상으로 공모 

를 통해 뽑았다.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객석을 점령히는 강력한 

웃음’이었고, 검증되지 않은초연작품은제외했다. 일정 기간공 

연했고 관객 평가 또한 좋았던 작품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이다. 

연극제는 6월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당초 개막축제 때는 

약사천 수변공원에서 하모나이즈 합창 퍼포먼스와 미스터 트롯 

출신 신인선의 공연, 창작뮤지컬 ‘루나티 등이 화려하게 열릴 예 

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격 취소됐다. 야외행사인 난 

리법석 페스티벌과 소소아마추어연극제 역시 무산됐다. 

다만 축제극장 몸짓에서 1주일간 진행될 국내경연 ‘코미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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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츈천연극제 홍보담당 황덕주 팀장 

키7'은코로나극복기원공연으로전환해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을준수해운영한다. 

작품 당 하루 2회(5시, 7시幻분)공연하며 개그맨 정태호 등이 

출연하는 ‘그놈은 예뺐다’(14일), ‘조선궁녀 연모지정’(15일), ‘죽여 

주는 이야기’(16일), ‘지검소개소’(17일), ‘고양이라서 괜찮아’(18 

일), ‘기쁜우리 젊은날’(19일), 때때로사랑을멈추다’(20일)등 7 

편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공연이나 공연의 영상 

중계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연문의는 춘천연극제 홈페 

이지(www.citf.or.kr)나 (사)춘천연극제(033-241-4345). 

‘‘국내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했 

으니, 객석과무대가함께들썩이는코미디 연극을보면서 한바탕 

크게 웃고 맘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대학시절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으나 연극동가리 활동이 계기 

가 되어 아예 진로를 무대와 공연기획 쪽으로 정했다는 황 팀장 

은 인터뷰 내내 춘천연극제에 대한 열정과생기 넘치는 미소가 떠 

나지않았다. 

e 
김승기 명예시민기자 jms1 996@naver.com t1._]



카누 위에서 즐기는 소양강 일출 

조선기 카노아 E壯L 카누저찜 · 패들링 교육도 

춘천시 카누선수 활동하며 환경정화 활동 참여 

수달 등 목격 ... 도심 속어IA1 자연 느낄 수 있어 

지난 겨울 선사우동 소양出고 근처 소양강 안에서 카누를 타며 

일출을 기다린 짜릿한 경험을할수 있었다. 잔잔한강물 위로 피 

어오르는 물안개, 카누가 니아갈 때마다 일렁이는 물결 등 강 위 

로 비친 근처 아파트의 모습은 마치 딴 세상처럼 느껴졌다. 

진귀한 경험 후 이런 체험을 운영하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여 

러 번 물을 먹은(?） 후 겨우만난카노아{KANOA) 조선기 대표(41). 

“2008년 특전사 단기 하사 전역 후 어릴 적 꿈이었던 경찰 공 

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가 너무 힘들더리구 

요. 마침 지인의 연결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수상레 

포츠를접했죠.'’ 

2011넌까지 필리핀에서 수상레포츠관련 사업을 했다는 조 대 

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한국으로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필 

리핀에서의 경험을살려 수상레포츠사업을시작했다. 그가대표 

로 있는 카노아는 스포츠 IT사업 외에 카누 제조와 카누 패들링, 

수성안전 등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돌아가신아버지가늘하던말씀이 ‘다른사람을위해도와가 

는삶을실이파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특전사동지회를찾아가 

수중 쓰레기 줍기 등의 봉시를 시작했죠. 또 춘천 자유총연맹 청 

년회장을맡으면서 초등학교를찾아다니며 태극기 바로그리기도 

가르쳐 주고, 환경정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왜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는지 바로 이해가 갔다.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 

르치고, 특전사 동지회에서 봉사활동, 춘천시 카누선수 대표 등 

그앞에붙는수식어는셀수없을정도다. 

또 올해는 강원도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위촉돼 액티비티 

스포츠와향토음식을홍보하고 있고, 강원도DMZ유튜버로도활 

동 중이란다. 그에게 하루 2心]간이 모자랄 것 같다. 

“아이들이 1여J, 勢J인데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하 

소양강에서 카누를 타는조선기 카노아 [壯L

죠.아이들깨기전에나가서잘때들어가니까.하지만시간나면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아이들과아내 이야기를하며 머쓱한표정을짓는다. 남을위해 

도움되는삶과남편과아빠로서의 삶의 조율이 어려운탓인듯히다. 

‘‘소양강수변공원에서 카누를타며 겨울에는흰꼬리수리도봤 

구요. 천연기넘물인조롱이, 남생이, 수달등을자주목격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보존된 곳은 흔치 않죠. 환경적으 

로고심을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남발되지 않도록카누탈때 인 

원에 재한을 두고 있어요. 또 소수 인원이어야 주변 환경도 설명 

해 드릴 수 있고, 타시는 분들도 조용하게 주변 경관을 둘러보실 

수있으니까요.’’ 

카누 이용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있다.요즘은입소문이났는지이용객이늘고있다고한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스포츠 경호학과에 

입학했어요. 스포츠공부는물론사업자로서도 병행하고, 지금하 

고 있는봉사활동도 계속 이어 갈생각입니다.” 

그가 계속 나아 갈수 있는 힘은 보람이라고 한다. 올해도 바쁘 

게 보낼 그의 약진을 기대해 본다. 

e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tmdfo01@naver.com t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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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억력,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고령화 시대 복병’ 치매, 예방과조기검진이 최선책 

춘천치매안심센터 1 :1 맞춤형 치매지원 서비스 

뇌 관리 7원칙, ‘진인사대천명고富 실천하자 

치매의 무서움은 ‘기억’을하나하나지워 가다가마침내 머릿 

속을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점에 있다. 삶이 다양한사회적 관 

계와 지식 · 능력 · 기억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판단력 상실과 

망각의 늪’으로 빠져드는 치매는 삶 자체의 붕괴를 뜻한다. 사람 

들이 암보다치매를두려워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던 사람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기억력 및 인지기능장애를말합니다. 중상의 정도에 따 

라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로나누며, 일상생활을혼자하기 어려운 

상태를 치매로 판단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기억력 장애로나타난다. 나이 들면자연스 

럽게 건방증등이 생기지만, 치매에서의 기억력 저하는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양상이 다르다. 

예컨대‘깜빡잊는'건방증은어떤약속이나날짜등사건의일 

부분을 잊었다가 뒤늦게 깨닫는 식이지만, 치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사실자체를기억하지못한다.또익숙한동네에서길을 

잃거나오랜지인들을몰라보기도한다. 

고령화추세에 띠라 치매환자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75만 명 정도. 연령별 유병률은 

65~69세 1%, 70~74A개 4%, 75~79세 12%, 80~8判] 21%, 85 

세 이상에서는 屯豫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시됐다. 

국가보건사업의 하나인 치매 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지자체 단 

위로 약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춘천치매안심센 

터(석시동 스무숲길 4―46)에선 간호직 15명, 행정직 공무원 4명 

등이근무중이다. 

“지난해 7월 개원 후, 약 8,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기초검진 

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500명 정도가 忠t 정밀검진 대상자로 분 

류됐죠. 忠t 검진 대상자는 전문의 진단을통해 치매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데, ‘확진에 대한두려왕 때문인지 정밀검진 자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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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치매안심센터 이진희 주무괜서진 은똑부터)， 이정봉 계장, 김인란주무관 

부하는경우가많습니다.’’ 

센터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무료 치매검진 외에도 치매환 

자 치료 약값 및 물품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등을실시하고있다.또경로당과복지관등을정기적으로방문해 

치매 예방 및 환자관리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목 

요일엔시민들을대상으로치매에대한공개강좌도운영중이다. 

‘‘치매는저절로낫는병이 아니며, 치료시기를놓칠 경우엔삶 

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的세 이상,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고 

혈압 · 심장병을 앓는 경우, 머리를 다친 병력 둥 치매 위험 인자 

를 지닌 사람이 기억력 장애를느낀다면 반드시 기초검진부터 받 

아보셔야합니다.’’ 

치매는일단발병하면증상이심해지는것을늦춰주는약물치 

료및돌봄서비스가최선책이다.따라서무엇보다예방이중요한 

데, 항간에 회자되는 치매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 ‘진인사대천명 

고高’의 내용은 이렇다. 

►진땀나게 운동하기 ►인정사정없이 금연 ►사회활동 많이 

하기 ►대뇌활동을 활발하게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기 ►명命 

을 연장하는 식사 ►고혈압 · 고혈당 · 고지혈증 없애기. 

e 
김승기 명예시민기자 jms1 996@naver.com GaJ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남산초 서천분교 아이들 

“우리는 코로나 걱정 없답니다!" 

전교생 13명 서천분교 아아들 

자연 속에 묻혀 몸도 튼튼 n追·도 튼튼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 운동장은 몇십 넌째 묵묵히 아이들을 

비라보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했을 수십 그루 

의 나무가 에워싸고 있다. 

맑고 상큼한공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연두색 잎이 예쁜 5 

월의 나무는곧뜨거운태양으로부터 이이들의 시원한그늘막이 

되어줄것이다. 

유치원생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선생님 

이 함께하는 서천분교는 교실 입구부터 남달랐다. 복도에 들어서 

자 깊고 진한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지극했고 교실 안에는 코로 

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들이 넓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 

고있었다. 

두 명의 유치원생은마치 님매처럼 놀이터에서 마스크를쓴채즐 

겁게뛰어놀고있었다.남산초등학교서천분교부징이자1·~넌담 

임을 맡고 있는 이상근 선생님은 “코로나19의 장기 여파로 많은 

학교에서걱정과불안갑을갖고있는데반해우리학교는상대적 

으로 적은 학생 수로 별다른 걱정이 없다. 전교생이 온라인 개학 

과돌봄활동에침여하고있는데도철저한거리두기수칙을통해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마음껏 할수 있다’’고 말했다. 

서천분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로 가득하다. 교장 선생님 

은 1주일에 한 번씩 본교에서 와 업무를보고 아이들과함께 점심 

을먹기도하고그동안못다한이야기들도나눈다. 또매달생일 

을맞는학생에게직접그림카드를만들어선물로주며매일만나 

지 못하는 그리운 마음을 전딜하고 있다. 

교실 창문너머로보이는모든곳이 자연체험 힉~준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분교와 비슷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다. 

바로학교옆 1아손여 거리에 있는굴봉산전철역이다. 

이곳이 역세권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이상근 선생님은 ‘‘아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창의력과 인성, 감성 등을 자연스 

럽게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과 함께 교통의 편리성 때문 

에 최근에는타지역에서 전학오는학생이 늘고 있다”고말했다. 

현재 서천분교는 월 2회 체험학습과본교에서 추진 중인 체험 

학습프로그램이 있고 연극, 피아노, 미술, 컴퓨터, 서예, 국악, 방 

송 댄스 등 예체능 위주의 방과후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처음시작한 1박 2일 ‘학교 뒤뜰야영’은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 인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있고경쟁심없이모두가서로를이해하고배려히는고운심성 

을가질수있답니다.” 

이상근 선생님의 말처럼 서천분교 이이들은 나무처럼 곧고 맑 

게자라고있었다. 

e 
유성목 명예시민기자 moksori888@gmail.com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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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산에 빠지는 101가지 이유 

코로나19!로 24AI간 육아 ... 새벽마다 봉으佐巴으로 탈출 

짧은 시간 정상올라 X씬감…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 매력 

두 달 만에 ER변 연령층 봉으困꾼들과 친구 돼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동 자체가 헛 

된 생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종일 아이들 돌보며 24J..]간 집콕 

을 하다 보니 숨이 턱턱 막혔다. 답답함이 목구명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봉의산이 눈에 띄었다. 

개인적으로는 봉의산 근처에 있는 중 · 고등학교를 다녀 체육 

시간에종종쓰레기를주우러 갔던곳, 내려올것을왜올리야하 

는지 친구들과투덜투덜올랐던학교뒷산, 딱그정도의 기억이 

있던곳이었지만무턱대고오르기로했다. 

나갈수 있는 시간은새벽밖에 없어 오전 안]쯤주치징에 차를 

세우고 오르기 시작한다. 돌아돌아 아껴 올라가도 2여손이면 체육 

시설이 있는 정성에 도착한다. 

깜깜한새벽인데도 이미 올라와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쌍철봉을 잡고 날아오르시는 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며 스쿼트 

를 백만스무 개 이상 하실 것 같은 분들 모습을 보니 열심히 뛰기 

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불끈 솟아오른다. 

이렇게봉의산을매일오른지 70여 일이 되어 가니, 늘아침에 

스치는봉의산꾼들과웃으며 인사를나누게 되었다. 

봉의산은 시작점이 여러 곳인데 한림대 사회대에서 시작해 정 

상으로올라가는길은살짝가팔라운동히는재미가느껴진다. 매 

일 아침 같은시간같은지점에서 만나는 어르신, 그런데 여러 좋 

은길을두고꼭이 길로다니시는할머니가격정이 돼 여줬다. 

“어르신 혹시 저쪽둘레길로 가보셨나요? 이 길은 가파르고, 

저쪽 둘레길이 무릎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쓸데없는 기우고 

오지람o]었다. 

때가 80이 조금 넘었어. 봉의산 다닌 지는 20넌이 넘었어. 

저쪽계단으로다니다가요즘이길로바꿨어.산이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쭉 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어.” 

재밌다?！ 幻세가넘으신 어르신들에게도재미가중요한것이다. 

‘‘두 달 넘게 봉의산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쯤 되니 진달래가 피는구나, 진달래가 지니 다른 꽃과 풀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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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과 좋은 공기로 저는 봉의산 매력 

에 쏙빠져 출근 전 이른새벽 오르게 되네요. 코로나19로새벽 수 

영을 못 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우연히 봉의산을 만난 이후 

로비가와도우비라도입고오르고있어요.크지않아산을끝까 

지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것도봉의산의 매력이에요. 매일 산 정 

상을 오른다니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라고 강미란 씨(40)가 전 

해주었다. 

매일매일 새로운그림이 그려지는봉의산, 재미있는매력이 많 

은 봉의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양하다. 종종 초등학생 

으로보이는아이들도 엄마랑형이랑봉의산을찾는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한 일상. 운동을 나가 봐도 마스크 

를잘쓰고, 오갈때 동선이 겹치면 거리를두는모습을볼수 있 

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음을우}수 있다. 춘천은 다 

른 곳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이 적었던 곳이다. 그 큰 이유 중 하 

나는 성숙된 시민의식 덕분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 

지 지치는 마음을 다잡고 지금처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힘내기 

를바란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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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하던 통닭, 

그맛못잊는고객에감사 

38년차 ‘요선통닭’ 모자가 함께 운영 

막내아들, 직장 관두고 요리 배워 새 매뉴 개발도 

‘‘소풍 · 운동회날 아이들과 함께 못해 미안함 남아’’ 

요선동 골목엔 한 자리에서 골목을 잘 지켜준 귀한 가거兩이 많 

다. 그 귀한가게들 가운데 38년 차요선통닭집을찾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과 다르게 썰렁했지만 여전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신영 

자사장님(67). 1983년에 처음문을 연 ‘요선통맑집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막내가 국갈 때였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뭘 좀 더 해야겠다 싶 

어서 춘천에서 통닭집을 하시던 형님과 의논을 했는데, 기술을 알 

려줄데니통닭장시를해보라고하셨어요.제고향이춘천은아니 

지만 아이들 아빠 고향이 춘천이에요. 3남매를 잘 키우고 싶은 마 

음에 경기도에서 춘천으로 이사온 후 형님에게 열심히 배워서 시 

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지 

만후회도 없고행복합니다.” 

오래된 손님들과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낸다며 춘천은 제2 

의 고향이라고. 특히 8넌째 함께 해주고 있는아들이 있어서 더 힘 

이난다고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 

를 한다니 걱정이 됐어요. 쉬운 길이 아니니 그냥 직장을 다니라 

타일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눈빛만 봐도 제일 잘 통히는 사 

이가 됐어요. 아들이 직장을 정리하고 한동안 요리를 배워 메뉴 

도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 

을많이했어요.’’ 

장사를 하며 좋기만 했을까, 힘드셨던 점을 여줬다. 

“힘들었지요. 특히 우리 아이들소풍, 운동회 때 오래 함께 있어 

주지 못한게 가장미안해요. 통닭집은그날이 대목이라가장바쁜 

날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미안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바쁜 임마 

아빠를 잘 이해해주고 잘 켜준 게 가장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잘자라준막내아들이 엄마와함께같은길을걷겠다하 

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싶다. 

사장님께 처음통닭가격이 기억나냐고물었더니 웃으며 당연 

하다고말씀하셨다. 

"3,500원으로 시작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 세월 동 

안지금까지도꾸준히 잊지 않고오시는단골손님들이 변함없는 

맛이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성을 다하 

는 거예요. 양배추도 다 썰고 치킨무도 담그며 1부터 10까지 손 

님들에게 나가는 음식은 다 직접 해요. 오셔서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고꾸준히 외주시니 정말고맙죠. 제가힘이 닿는데까지 하 

고싶어요.'’ 

말씀을 하시며 중간중간 촉촉해지는 목소리에 시~}님이 하시 

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애정의 깊이가느껴졌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지 여쭈니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도 

모두가힘들잖아요.잘견뎌내보자노력하고있어요.” 

38년 동안 한결 같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헤아릴 

수가없다. 

시장님의 요선통닭에 대한이야기를들으며 느껴지는건단순 

한음식에대한애정과직업이아니라겸손함과한결같음에대한 

삶의철힉이었다. 

어렸을 적 처음 맛본 통닭 맛을 누가 잊을 수 있을까? 세상 

에 이런 음식이 있었나눈 번쩍 뜨게 했던 7살에 처음맛본그 맛 

을다시 만났을때의 놀람과그리움을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수많은 브랜드가 넘쳐나는 치킨 홍수 속에 38년간 잘 버텨준 

요선통닭집이 고맙다. 오래도록그자리에 머물러 있어주기를진 

심으로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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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영 명예시민기자 bluelion7@hanmail.net {:_죠〕 

2020년 6월호 • 37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 | 

초등 교사 그만두고 창업가로 변신한 김은비 씨 

어린 X回 육아 때문에 교사직 포기 

허리질환으로 시작한운동이 보디빌딩 선수로 이어져 

무릎 부상으로 재활운동기구 만블며 창업가로 변신 

망다니고 있던 직장을그만두려 할때 주변의 많은분이 반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남편과상의 

끝에 과김하게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제일 많이 서운해하셨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끊어 

질 듯한 허리통증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내린 진단 

은 척추분리중 가사와 육아에 힘쓰기 위해 직장까지 관뒀는데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오 

자앞이막막했다. 

아이들을위해서라도빨리 건강을회복해야한다고생각한김 

은비(47) 씨는 재활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병원에 

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하라고 해서 열심히 수영을 했 

는데그결과시민수영대회에서 1등을하기도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됐어 

요. 허리 근육강화운동을지속한결과이전보다허리통증이 많 

이 완회됐어요. 급기야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상까지 하게 됐죠. 

헬스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상 

당기간운동을지속하게됐어요.하지만이번에는무릎관절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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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오면서 결국운동을그만둬야하는상황에 이르렀어요.” 

뗄 鬪이라는 악재는 그녀의 令떼 큰 전환점을 가져떼 

다. 헬스운동과보디빌딩 선수로활동하면서 무릎부상을 입은자 

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릎 부상 질환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운동 

기구를만든것.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스포츠과학 대학원도 진학했다. 창업 

가로 변신한 이은비 씨는 현재 춘천시 1인 창조기업센터에 입주 

해 (쥐래빗 대표로 제품 개발연구에 전념 중이다. 관련 특허를 6 

개 받았고특허청장상수상도했다. 대학시절 익힌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변리사 도움 없이 나 홀로 촐원에 도전해 미국특허증 

도받았다.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불투명한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졌 

지만 그럴 때마다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며 작은 목표들을 하나 

둘 이뤄 나갔어요. 그러자막연한두려움은사라졌고오히려 힘 

들었던 지난날의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나갈 원동력이자 버팀목 

이됐어요.” 

지금도 과거에 운동할 때처럼 식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 

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김은비 씨.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걷기바란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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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숙선, 박애리, 남상일의 국악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 

판소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숙선, 

똑똑한 스타 토끼 박애리, 용궁 

제일의 충신 자라 남상일이 

국악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를 
펼친다. 판소리 ‘수궁가’에 
예술적인 멋과 해학적인 재□ I를 

더한 공연으로, 이야기 중간중간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넣어 더욱 

풍성한들을 거리와볼거리를 

저|공한Ef. 

일Al 

장소 

6. 4.（목) 19:30 

춘천문호回|술회관 

입장료 R석 5만원 / 앙斗 3만원 /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2f259--58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공연 해설사의 예술감상수업 : 연극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 감상 교육 기회를 저居, 문호園|술 

향유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연극편 수업에서는 연극 구성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 또 극장에서 연극작품을 감상하면서 
꿈댜락토요문화학교 

자연스럽게 올바른 관람 예절도 습득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교육봉사와 연계된 연극 해설사 활동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일시 6. 6.（토)～7.11.（토) 1 기 10:oo~13:oo/2기 13:oo~16:00 

장소 춘천문호崩|술회관 E匡첩실 

대상 춘천거주중·고등학생 

문의 ff259-5443 

[축저曰장 몸짓 기획공연] 연극 ‘하녀들’ 

‘하녀들’은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 장 주네의 
명작을 2인극으로 새롭게 구성한 공연이다. 

마담이 되고 싶었던 두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시대가 흘러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계급주의를 돌아보게 한다. 

일시 6. 11.（특) 19:30 

장소 축제극장몸짓 

입장료 전석 2만원 

관람연령 1하|아상관람가능 

문의 "B' 259----5822 

[온세대 합창페스티벌] 가족합청단 발대식 

2020 온세대 합창페스티벌의 주인공인 가족합창단 발대식이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30여개 팀이 모인 이 행사는 가족합창단원들과 그들을 

1陶지도할 멘토 및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일시 6. 13.（토) 10:00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야외무대 

문의 tr259-5825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53회 정기연주희 

처명작곡가 교항곡 시리즈 II - 멘델스존’ 
저명작곡가 교향곡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를 선보인다. 
1829년 멘델스존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로멘틱한 유적 등에 감명을 받아 이 곡을 작곡했다. 

협연자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보이스트 함경이 참여한다. 

일시 6. 18.（목) 19:30 

장소 춘천문호崩|술회관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예매처 광장서적 석사점, 명곡사 

입장료 일반 1 만원 

예매 춘쵸扶문화K距홍서PP:l~.cccf.or.kr) 

문의 n259---5869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이 부르는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인기 넘버를 청소년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전한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레미제라블’. ‘캣츠’, ‘라라랜드’, 
‘그레이트 쇼맨’과 창작 뮤지컬 ‘사제동행의 울림’ 등에 삽입된 곡들을 
들려준다. 어른들을 흉내 내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오롯이 

소화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일시장소 6. 20.（토) 19:00 춘천문호崩|술회관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관람 가능 

입장료 전석무료 

문의 1r259--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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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춘천시립합창단] 제1여희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음악회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춘천시립합창단은 ‘영원한 빛’으로 남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연주회를 준비했다. 

‘미사 페스티1::1KMissa Festiva)’를 통해 가슴 아픈 과거를 딛고 존재하는 
오늘날의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씨가 협연한다. 

일시장소 6. 23.（화) 19:30 춘천문호崩|술회관 

관람연령 만 7세 0쌍관람가능 

문의 U259--5874 

[문화가 있는 날] 아이비, 그리고 오케스트락(樂) 

뮤지컬 배우 아이비와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 콘서트를 펼친다. 양진모의 

지휘로 클래식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한다. 

일Al 6. 24.（수) 19:30 
Xoi-AL KT&G 상상D땅 Ot외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입장 

문의 U259--5824 

[강원대 서양화 전공 교수들 정기 작품전] 

강원대학교 서양화 전공 교수들의 정기 작품전이 개최된다. 

서양화 교수 임근우와 초빙교수 김운규, 박흥선, 배서영, Barun Pokrel, 
이경진, 이원주, 정두진 등 8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강원지역 미술을 

이끌어 갈 인재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교수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로의 

연구성과를교류하면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교류를 

이끌어가기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전시이다. 

일시 5.24.（일)지5.21.（일) 

장소 겔러리 4F 

(서부대성로48번길 26기) 

문의 U01Q--003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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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률산책전]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친심신은여전하다. 

참여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이 사람들의 □~을 

위로하고 소원한 이웃들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7|원한다 . 
... 참여작가 김영진(서양화), 
권매화(궁중민화)， 이상근(서양화), 
최OH주(서양화) 

일시 6.1.（월r-30.（화) 

장소 클럽줄루 

(동내면 춘천 순환로 108) 

문의 11'262-2411 

[안용선 초대전] SOSO小疏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묵墨의 철학으로 담아내는 한국화가 안용선 

초대전이열린다. 

작가는 자연과 소통하는 회화적 단서를 ‘천음天音’이라 규정하고, 
우주 만물을 무수한 획으로 담으며 순간의 감흥에서부터 

진리와 아름[.悟·과 사람[.悟·의 본질에까지 닿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천음’ 작업의 연계로 평소 작가가 실천해 왔던 
호법人맹과 직법실에서 서색하며 그려낸 소소/jvj、하면서도 소소疏疏한, 

작고 성긴 작업들을 선보인다. 

일시 6.1.（월卜,30.（화) 

장소 느린시간 

(서부대성로 446-2) 

문의 -a-261-5114 

[아랍 아트스페이스 이전 개관 초대전] 

강원대 정문에서 운영되던 아람 아토스페이스가 석사동 스무숲으로 확장 

이전, 개관 초대전을 연다. 수채화가 유명애, 한국화가 서영림, 서양화가 

김춘배 등 3명의 작가를 초빙해 개관 초대전을 갖는다. 

일시 6.1.（월r-30.（화) （오프닝 1일 15:00) 

장소 아람 아트스페이스(스무숲4길 24) 
•,,_ 

문의 11'010-702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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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祖| 강원아트페어] 춘천전 

제16회 강원아트페어가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공모가 짧게 진행돼 

지난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다. 하지만 서울 등 타 지역 작가의 

지원이 40%에 이를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춘천전에는 18명의 작가가 

참여한Ef. 

~ 참여작가 김선, 김대형, 김운연, 김춘배, 

박대근, 박동진, 윤정미, 이경숙, 이상숙, 

장덕진, 정두섭, 정현정, 조순옥, 조옥주, 

주정순, 최지관, 한복희, 홍연화 

일시 6. 3.（수)～7.（일) 

장소 춘천문호fOj|술회관 전시실 

문의 tr010-7026-3608 

[춘천민미협회원전] 

새활용놀이전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쓰레71와 폐7|물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둘아오고 있다. 

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춘천지부는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진호문 업사이클링으로 접근, 

버려지는 용품에 예술가의 심미성과 독창성을 불어넣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탄생시켰다. 

강선주, 김나영, 문해숙, 이상근, 신승복, 길종갑, 김길순, 정춘일, 박종혁, 

윤운복, 김준철,전수민, 신정민, 박명옥 씨가 참여한다. 

일시 6.5.（금)～18.（목) 오프닝 5.（일) 오후 4AI 

장소 의암전시실 

문의 '2?010--3008-4560 

[춘천문화재단 기획전시] 박희선 회고전 

‘통일’, ‘한반도’ 등을 주제로 역사의식이 담긴 뛰어난 조각 작품을 창작한 
춘천의 고(故) 박희선 작가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에는 박희선 작가가 
人탕한 ‘나무조각’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며,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깃들어 있는 ‘역사의식’과 ‘생명예찬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다. 

일시 6.12.（금)～25.（목) 

장소 춘천문호崩|술회관 

전시장 

문의 합259--5413 

[서현종 개인전] ‘청 · 춘 · 천전 
‘서민의 삶에서 동화를 그려내는 화가’로 불리는 서현종 작가가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번 미뤄진 끝에 여는 개인전이다. 

춘천 교동, 교동에서 샘밭으로 향하는 시민버스 등 춘천의 모습과 작가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아크릴화 25점이 전시된다. 

일시 6.12.（금)～28.（일) 

장소 복합문호Po7J 5 not터스포츠타운길 347—9) 

문의 tr010-3917-7577 

[춘천여성미술작가회 정기전] 산山이 주는 춘천의 미美를 보다 

춘천은 삼악산과 대룡산, 금병산, 봉의산, 봉호佐t 검봉산, 안마산, 마적산, 

드름산, 구봉산 등 아름E듐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춘천 산의 풍경 속에 

담겨진 기억과추억들은늘우리들의 n悟·속에서 어머니의 따듯한 

품속같이, 은은한 차의 향기처럼 우러나곤 한다. 

춘천여성미술작가회는 ‘산山이 주는 춘천의 미美를 보다’를 주제로 
제 242.I 정기전을 연다.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춘천 산의 아름E梧똘和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작가만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 관객과 

추억을 공유하며 소통하게 된다 .. 

일시 6. 12.（금)～18.（목) 오프닝 12.（금) 오후5AI 

장소 춘천미술관 1 · 2층 전관 

문의 fr24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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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춘천연극제 

올해 열리는 2020 춘천연극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돼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약사천 수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막식을 포함해 난리법석페스티벌 소소아마추어연극제 등은 모두 

취소됐다. 13일 개막작 ‘루나틱’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코미디 럭키7' 코너가 운영된다. 코로나19 극복 기원 공연으로 전환, 전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장 상황에 맞춰 관객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개막작 극단 일시 연령 특히 휴 확산세에 따라 뜬중 공연이나 영상 錢과 루나틱 | 이엘프러스 I 6. 13.（토) 3시/7시 1 만7세 이상 
행사 축소에 따른 상설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일시 6.13.（토)～20.（토) 

장소 춘천문호園|술회관 · 축제극장 몸짓 

티켓오픈 5월말~6월초 홈페이지(citf.or.kr) 및 SNS 공개 

입장료 무료 

문의 fr241-4345 

코리O固'17 극단 일Al 연령 

그놈은예빴다 
주식회人f 

6.13.（토) 3시/7시 만15세 이상 
재D|들다 

조선궁녀 창작군요X|경X 
6.15.（월) 5시 / 7시 300손 만10세 이상 

연모X|정 몽중자각 

죽여주는OIOf71 
주석회사삼형제 

6.16.（화) 5시 / 7시 3~븐 만8세이상 
엔터데이먼트 

X법소개소 극단광대모둠 6.17.（수) 5시 / 7시 300손 만13세 이상 

고앙01라서 
극단아트리버 6.18.（목) 5시 /7시 305발 만13세 이상 

괜찮Of 

기쁜우리젊은날 극난대학로극장 6.19.（금) 5시 /7시 300반 만19세 이상 

때때로사랑을 
극단상상창꼬 6.20.(토) 5시 / 7시 만12세 이상 

멈추다 

[KT&G 상상마당 기획전] 포레스트 뮤지엄 

KT&G 상상마당이 기획전 ‘포레스트 뮤지엄’(Forest Museum漏·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숲을 이루는 모든 생명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해 자연에 대한 기록과 수집, 더 Lf{)f가 자연과 사회,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고민해 보고자 기획됐다. 김이박, 엄유정, 조혜진, 한영진 작가가 참여해 저마다 회화,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등을 통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2개의 전시 섹션을 선보인다. 

첫 번째 섹션 ‘숲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사유하는 공간이며, 두 번째 섹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식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는 

축하와 위로를 위해 무심코 주고받는 꽃과 화분, 베란다에서 

가꾸는 텃밭 등 도심에서 식물을 다루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주목했E卜. 

이 밖에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식물 관련 출판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 우산으로 만드는 포레스트, 

플랜테리어 수업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시 5. 15.（금r-9.13.（일)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갤러리1,2 

관람료 무료 

문의 fr070--7586--055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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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예술제 

춘천지역 전문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민교류축제 봄내예술제가 5월 29일부터 9월까지 

춘천전역에서열린다. 

춘천예총은 5월 27일 오후 7시3m븐 국립춘천박물관 

중앙홀에서 봄내음악제를 시작으로 제27회 

봄내예술제를 개최한다. 

매년 개최되는 봄내예술제 행사로는 

봄내음악회(국립춘천박물관)， 봄내미술인전(춘천미술관), 

제43회 춘천전국사진공모전(춘천미술관)이 각각 

개최되며 여실 5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는 거리시호쩐, 

시민동아리 참여 무대인 시민자유무대와 

열린음악회가열린다. 

춘천예총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특히 많은 관중이 모이는 시민자유무대와 열린음악회는 여실 5일로 행사를 연기했다. 

봄내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인 열린음악회에는 국내 유명가수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며, 6월 4일에는 축저匡장 몸짓에서 봄내연극제인 ‘뮤지컬 아일랜드’가 공연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예술저匡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춘천예총 8개 협회가 참여,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낭만마켓, 푸드트럭 등이 의암공원 내에 

차려져 시민을 만나게 된다. 

문의 fr243-4360 

프로그램 

행사명 주관 행사일/기간 개최장소 

봄내음악회 
춘천음악협회 5. 27.（수) 오후 7시 3야븐 국립춘천박물관중앙홀 

플루트앙상블, 바이올린독주, 성악, 첼로독주, 오케스트라 

봄내n|술인전 
춘천U|술협회 5. 29.（금)～6.11.（목) 춘천U|술관 

일반시민과 미술인의 출품작 120~150점 전시 

봄내연극제 
춘천연극협회 6. 4.（목) 19:00 축제극장몸짓 

OfOI랜드 

봄내국악제 
춘천국악협회 6. 17.（수_장날) 14:00 풍물시장특설무대 

모듬북, 강원민요. 북충사위, 피리산조, 서물놀이 

봄내7f요저1 
춘천연여|협회 6. 17.（수_장날) 15 : 00 풍물시장특설무대 

시민 참여 가요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전국人f진공모전 춘천사진협회 8. 31.（월)～9.3.（목) 춘천미술관 

시호쩐(문학의향기) 춘천문인협회 9. 5.（토) 공지천의암공원 

봄내무용제 춘천무용협회 9. 5.（토) 18:00 축제극장몸짓 

열린음악회 춘천예총 
의암공원0t외공연장 

人|민Xf유무대 춘천예총 

체험프로그램 
9. 5.（토) 

국악,미술 
(풍물악기, 부채 그리기, 

사진,문인 
공지천의암공원 

가족人R. 나도. 시인) 

*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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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멋진골드® 

손뜨개 인형작가정을섭 

f. 



불의와 싸우는 자식 응원하던 엄마 

‘민주회운동 하던 이들의 어머니, 춘천 시민사회의 거름이었던 

일꾼, 지급은손드개 인형을만들며 노년의 행복을가꾸며 사는분’ 

그녀를 추천해준 이들이 공통으로 들려준 이야기다. 

젊은시절 정을섭 씨(86)의 직업은공무원이었다. 결혼후 2남 

1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다시 YWCA에 취직했다. 

‘‘큰아들이 서울대 80학번으로 입학했는데 휴快넌 때 민주화운 

동으로투옥됐어요. 정치범들은독방을쓰는데 그게 안쓰러워 매 

일 기차를 타고 영등포구치소로 면회 갔죠.’’ 

처음에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아들 편이 됐다. 당시는 연좌제가 폐지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은 계속 핍박을 받았다.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뭐가 막혔고 저 역시 계속 퇴사하 

라는 외압을 받았어요. 방송국 취업 준비하던 딸은 1. ~} 시험에 

통과해도매번신원조회에 걸려 최종합격이 안됐어요. 그래도한 

번도오빠원밍하지 않고우애가좋았죠.’’ 

이제는 이런 얘기 하기도 싫은데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미안했 

다. 다 잊고 사는데 찾아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들추는 불청 

객이된기분이었다. 

‘‘요즘도 저는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봐요. 연합뉴스나 Y1N 같 

은 시시뉴스를 틀어 놓고 있죠. 나이 들어도 관심사가 그런 데서 

안벗어나네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던 일꾼 

정을섭 씨는춘천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했다. 

“아마 YWCA 역사상 그런 유능한 일꾼은 전무후무할 걸요. 

YWCA에서 하는 살림도우미 교육과 알선 제도 아시죠? 당시는 

살림도우미를 출장파출부라고 했는데 그걸 처음 만든 분이 정을 

석씨예요.” 

그녀와함께 일하고오랫동안지켜본한지인의 말이다. 지인 

z 

/~ , r 
멸k -

의 얘기를 그녀에게 들려줬더니 그게 뭐 내가 잘한 일이냐고, 그 

저 맞벌이가 많아지던 시대라 그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시대의 요구였을뿐이고그요구에 응답했을뿐이라며 몸 

을낮춘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일도 했는데 당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과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한다. 국정농단으 

로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에도 촛불을함께 밝혔다. 

“나이 들어서 어울리지 않게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국민이 누 

려야할것을위정자들이 누리는걸보니 가만있을수없더라고.'’ 

나이에 맞게 늙는 것 받아들인다 

손뜨개 인형을 만든 지는 10넌 정도 되었다. 나이 들어 심심해 

서 시작한취민데 어느새 전시회를 네 번이나 연 인형작가가됐다. 

‘‘애들키울때 양말도뜨고옷도뜨고많이 했지. 요즘은떠 줘 

도안입으니 인형이나뜨자하고만든건데 하다보니 너무좋아 

요. 인형 뜨개지만 인형이라생각안하고사람을만든다고생각해 

요. 다 만들고 났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친구들 생일 때 하 

나씩 선물해도좋아요.'’ 

요즘은 인형 뜨개 외에 다른 낙을 찾고 있다. 아들딸이 애들 

뵈탈라, 강아지 뵈탈라 하며 수시로 엄마를 찾지만 그래도 역시 

나 남는 시간이 많다. 걷는 게 좋다고 해도 나이가 있으니 한계가 

있고 맨날 편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어 뭔가 새로운 관심시를 모 

색중이다. 

더 늙고 나이 드는 게 두렵지는 않냐고 물었다. 

"80, 9떼 되면 다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그게 다 

노인네들이 그냥 하는 소리지. 물론 괴롭고 이플 때는 이제 끝났 

으면 좋겠다 싶지. 근데 생명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주신건데.” 

나이에 맞게 살고 히늘에 순응하며 사는 것. 그녀의 얘기를 들 

으니 갑자기 미음이 편해졌다. 단한번의 만남으로도왠지 의지가 

되는사람. 그런그를만나행복한시간이었다.© 



아까시나무와 야생화, 밤나무로 둘러싸인 

팔미리. 그곳에는수만마리의 벌을키우 

는 청년농부 권수연 씨(34)가 있다. 두 아 

이를 키우는 엄마 농부이기도 하고, 꿀을 

판매히는 회사 ‘봉자’의 대표이기도 하다. 

글·사진안선희 

도시양봉 실습생으로 벌과 인연 

시골출신도아니고농시를지어본경험도없는권 

수연 씨는 이이들의 면역력 때문에 고민하다가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7년 ‘봄대지에 도시양 

봉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반년 이상 교육을 받 

고,실습도마쳤다. 

현재 OO개벌통농사 

모든 과정을 수료한후 벌통을 2개 분양받아 집 옥 

상에서 벌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듬해 벌통이 10개로 

늘었다. 식구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키우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후 남면 가정리에서 벌을 키웠는데, 집과 

농장을오가는데 거리가너무멀어서 고생이 많았다. 

꽃도많고집에서 다니기 편한곳을알아보다가지급 

의 팔미리 부지를찾았다. 무턱대고 이장님을찾아가 

문의해 지금의 농장부지를 임대했다. 현재 벌통은 80 

여개에이른다. 

봉자 농장에서는 1년에 네 번 꿀을 든다. 5월부터 

6월까지 아까시 두 번, 야생화한 번, 밤꽃한 번 이렇 

게 네 번재밀한다. 6월부터는벌이 한해를지낼수있 

도록준비해준다. 벌의 먹이인꿀을모두떠왔기 때문 

에설탕물을공급해줘야한다.또여왕벌을교체해주 

는등벌관리에들어간다. 

노 



청년 농부 권수언 씨(위 사진}2.f 팔미리에 있는 벌꿀 농장 

벌꿀엔설탕없어요’’ 

“사람들이 벌꿀에 설탕이 들어있다고 오해해요. 6월 이후 벌 

들에게 설탕을먹이지만, 이건 벌들먹이를주는거예요. 꿀을뜨 

기 전 ‘정리채밀’을 확실하게 해서 천연꿀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 

가지 않아요. 설탕을 먹여 얻는 저렴한 사양꿀과는 구분해 주셨으 

면좋겠어요.'’ 

권씨는사람들이벌꿀에대해오해가크다며이번기회를통해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양봉, 시간 자유로워 육아 병행 

권 씨는 전업주부였다. 취미로 시작한 양봉이 너무 재미있어 

이제는 벌을 키우는- 농부가 됐다. 평소 벌레도 무서워하고 농사 

는꿈도꿔본적이 없는데. 이제는양봉에푹빠졌다. 권씨는"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양봉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설명했다. 

먹기 편한 튜브병 · 스틱꿀 출시 

벌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봉자는 꿀을 생산만 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도 한다. 봉자에서 판매하는 꿀은 일반 유 

리병에 담겨 있지 않다. 권 씨는 꿀을 좋아하지만, 평소 먹기 번 

거로워 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여러 궁리 끝에 밍콩방이라고 

부르는 튜브병을 용기로 선택했다. 또 들고 다니며 먹기 쉽게 스 

틱형으로 개발, ‘비밀(bee miel)’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출시했다. 

청년 대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많아 

스틱꿀‘비멜의디자인은춘천시정부가진행한식품산업인큐 

베이팅의 도움을 받았다. 또 권 씨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에 선정돼 3년간 국가 바우처를 받고 

있다. 권씨는농시를짓거나창업을준비할때 시나국가에서 지 

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자신과 비슷한상황의 주변 청년들 

에게 자신의 이야기가도움이 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 

꿀술 ‘미드’ 개발하고파 

권 씨의 다음 목표는 꿀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것이다. ‘미드 

(m頭)’라고 부르는데, 꿀을 누룩으로 발효시켜 만드는 술이다.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스타트업 챌린저’에 선정, 내년쯤 본격 

적인 작업에 칙수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저보다 벌 농사는 훨씬 잘 짓는데, 업체에 대량으 

로 넘기다보니 이문이 적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통해 수 

매를도와드리고, 이익을함께나누고싶어요.’’ 

권 씨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 

봉자에서 출시한스틱 꿀 ‘비밀’과튜브병에 담긴 야생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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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꿈을응원해꿩 

기자가되고싶어요 

‘‘책임감과사명감이 가장중요하단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수현이는 기자가 꿈입니다. 평소 글쓰기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중학교 휴} 

넌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현이의 꿈을 옹원해주기 위해 춘천 MBC ~승호 기지를· 찾 

았습니다. 진행/글 김선순 

백 기자_평소뉴스는많이 보니? 

수현_'IV나신문은많이 보지 않고 인터넷 기사를주로 봐요. 

백 기자기자가 되겠다는꿈이 있으니 디%璋狂I체의 뉴스를 챙겨 

보는 게 좋아. 인터넷에서 뉴스를클릭, 클릭하다보면 비슷한시각 

으로보는 기사들만자동검색될 수 있어. 그러면 편견이 생길 수 있 

고 가치관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 종이 신문을 정독하다 보면 여 

러 얘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판단력도 키워져. 'IV 뉴스도 11BC, 

48 • 봄내를꿈꾸다 

KPS, Gl등中。하게 보는걸 추천해. 뉴스를많이 소비해야그걸 바 

탕으로 좋은 제작자가 될 수 있단다. 

수현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자질이 있나요? 

백 기자기자라는 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 있는 시람 

만 하는 것도 아냐.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블로거나 페이스북 같 

은 SNS.5:.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런데 직업적으로 기 

자가 되려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정말 중요해. 어떤 기시는 누군가 



의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 

나괴롭겠어? 

고교 시절 문과였는데 진로를 정할 때 믹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의 이익을위해 일하긴 싫다고. 그런데 언론 

이나 방송 쪽은 멋져 보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외줄 수도 있으니까. 권 

력지들을견제 ·감시 · 비판할수도 있지.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이마 

힘들어서 금방지칠 거야. 

수현_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백 기자_아침에 회의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주로 외근이야. 사전 

취재를 통해 어떤 주제를 보도할지 결정한 디음 섭외를 하고 카메 

라 기자, 차량 기사와 함께 본 취재에 들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 

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선 짜기 등 여러 가지를 신중 

히 결정해야 해. 보도가나간후그 결괴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 

임져야하고. 

수현_선문 기자와빙송 기자, 인터넷 기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백 기자_본질적으로 하는 일은똑같아.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가 

다르지. 신문 기자를 하다가 빙송 기자를 히는 경우도 많아. 요즘은 

종합편성채널도 많잖아. 예를듬어 연합뉴스 기자로 취직했다가 연 

합뉴스1V로갈수도 있고. 인터넷 기자의 경우 1인 미디어를하면서 

영향력을크게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 

수현기자가되기위해지금어떤노력을하면좋을까요? 

백 기자_생각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을 키워야겠지. 사고력을 키 

우려면 책 많이 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써보기도 하면 

좋겠지. 어떤서안에 대해 이렇게도생각해보고뒤집어서도생각해 

보는 연습을많이 해 봐. 대회하는능력, 경청하는능력도중요해. 사 

람과사회에대해관심이많아야좋은기자가될수있어.요즘워낙 

시람을뽑지 않는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언론시에 입사하려면 고 

런 기본능력은 길러야겠지. 

수현_기지라는 직업을추천하세요? 

백 기자_장점이 많은 직업이야. 일반 회시에 비해 자유롭지, 다양 

한사람만날수있지,앞서말했듯이사명감을가지고하는일인만 

L 二
r 

+-

큼보람도 커. 요즘 언론의 위기다, ‘기레기디月말이 많지만그렇다고 

이 직업이 시라질수있는직업이 아니잖아?그래서도안되고. 아무 

리 시대가 변해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회하고 발전할수 있는 직 

업이니까누구든지 꿈꾸고도전했으면 좋겠어. 힘든만큼보람 있고 

뭔가할수있는기능성이큰일이야. 

수현_오늘 현징에서 직접 일하시는 기자님을 만나니 미음에 와닿 

는 게 많습니다. 제가 기자가돼서 일할때 큰도움이 될 것 같이요. 

백 기자_아직 시간이 많으니 여러 가지 경험을하면서 하고싶은일 

을생각해 봐. 내 관심사가어떤 건지 안디음에 선택해도늦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할지, 꼭 기자가 아니어도 생긱해 보면 많 

을 거야. 그러고 나서도 꼭 기자가 되고 싶으면 다양한 시각으로 사 

회를바라보는훈련을해봐.그러면좋은기자가될수있을거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현이를 위해 기꺼이 시간 내주선 백승호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수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자의 세계 

를알려주는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수현아! 멋 

진 기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렵 , S) 



우리아이가태어났어요 

-우렁찬울음과함께 우리 앞에 태어난씩씩한아들시원아! 
아빠엄마를반씩골고루닮은우리 이쁜막내… 

아빠엄마는시원이가우선건깅하고바르게성장했으면좋겠단다. 

그리고 이름다운 춘천에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한호철(아빠)， 홍싸0 |（엄마) / 온의동 

~ .F-. -

-어느새쑥쑥커버린우리집 귀염둥이언 애교많은우리 지호로 
인해 엄마아빠는너무행복한나날을보낸단다. 

앞으로도 항상 밝고 건강한 이이로 자라길 바라! 지호야 사랑해? 

황선중(아빠), 정효경(엄마) / 칠전동 



온가족이 함께 찍은사진과 인적사함K아기 이름, 성별, 부모 이룹, 주소, 

출생일, 바라는 점, 연락처 등鳩며]]일로 보내주세요.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접수 이메일 bomnae1 993@daum.net 

-갑상선암수술후선물처럼 온보물,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고사랑스럽게 커주길 바라~ 

엄마 아빠는 영원한 네 편이야~ 사랑해~~～～ • 

김명환(아빠)， 임미선(엄마) / 후평동 

-사랑하는 늦둥이… 해민아엎 
5월의 푸르른 나무와 햇살처럼 우리 가족에게 

외줘서 너무 고마워~ 해민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기쁨이 3배가 되었단다? 

엄마 아빠는 너의 모든순간을 기억하고 

항상~응원할게!! 

앞으로도 건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사랑할줄아는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사링해!!！ 

장정래(아빠)， 김성희(엄마) / 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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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기업을찾아서 

협동조합판 

재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 --- -----
- ------ ---- 냇; , 어봐! 

그리고여러시람이모였을때 

또驛]는생尸휠臼.··. 
협동》했국판達여러축제를기-숭 丁리의축저住 

라는질문을던졌 

/ 二 지난해14월‘지구의 날을맞가환경 페스티벌‘지구시이톨열었다. 

홍보는온라인으로 

조깅을하며쓰레기 

축제로만들었다. 판은‘지구시이'처럼 지역의 사회문제를자선들만의 형 

식으로재미있고흥미롭게 풀어 가는 일을하고 있다. 

글 안선희 사진 협동조합 판 제공 

.,, 
수?' 

‘` 

~ 、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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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판오석조 대표(왼쪽에서 여섯번 째)와 직원들 

문화인력 양성이 주요 업무 

판의 이전 명칭은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이었다. 문 

화예술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전문 문화예술인으 

로 키우는 역할을 판의 중요한 업무로 여겼다. 2016년 판을 벌 

인 이후 줄곧 축제학교 등을 열며 문화인력 육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인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판을 단순한 

인력소개소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획업무보다는 스태프 

업무가 더 집중되는 것 같아 고민하다 4월 회사 명칭에서 ‘문 

화인력양성소’라는문구를뺐다. 

주지육림 페스티벌로 판 기획력 알려 

오석조 대표(33)가 2016년 2월 판을 열었을 때 직원은 단 

두 명이었고, 아트씨어터 무하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하나 빌 

려 사무실로 썼다. 지금은 여덟 명이 운교동 3층 사무실에서 

즐겁게 일하고있다. 

판은 2016년 기획했던 ‘주지육림’ 프로젝트를 판의 성장 원 

동력으로 꼽는다. 10개월간 진행된 주지육림은 육림고개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판의 축제 기획력이 알려졌고, 이어서 축제 기획 요청이 들어 

오기 시작했다. 

콘텐츠로 승부수 던진 들깨 페스티벌 

2017년 기획한 ‘들깨 페스티벌’은 판에게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화천 너래안 들깨밭에서 열린 

축제인만큼강원도보다는서울등도시 사람들을마케덩 대상 

으로 삼았다. 비닐하우스 캠핑과 들깨밭, 들깨창고 등에서 열 

린음악공연, 독립영화상영, 캠핑 파티 둥으로채워진들깨 페 

스티벌은 판의 기획력이 빛났던 행사다. 

하니둘치곡치곡쌓은경력을바탕으로판은幻18년 평창동겨檜-

림픽 기간강릉에서 ‘사회적경제 성품팬을운영하며 규모를키웠다. 

사회적 매시지 담은 페스티벌 기획 

판은 매년 50개 정도의 행시를 만들고 기획한다. 그중 48개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이다. 의뢰받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기획한다. 직원들의 감정이 소모되지만, 그런 행시~룹 통해 판의 

기획력을키우고내실을다진다. 나머지 2개 정도는판이 만들 

고싶어서하는행사다. 

‘지구사이’나 ‘퇴사종용’ 페스티벌 등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든페스티벌이다. 지구사이가환경을생각하고만든페스티벌 

이라면 퇴사종용은 문화기획자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고민을기획으로푼것이다. 퇴사를꿈꾸는이유, 적성과미 

래에 대한 불안,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 등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내부 결속 다지며 상반기 보내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쉬어 가는 분위기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속담처럼, 홈페이지 리뉴얼에 들어갔고 취업규칙 

을 재정비하는 등 판의 내부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보냈 

다. 지난해 7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0억원을 목표 

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쉬워 보이진 않는다. 

문화예술 단체 롤모델 되고파 

오석조 대표는 ‘‘춘천 문화예술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래 버 

티지못한다. 비정규직 일만주니까서울과경기등넓은지역으 

로 이동한다. 사람이 없으니 또 서울에서 데려오고, 그런 악순환 

이 이어진다”며 ‘‘판이 아주 잘 나가서 젊은 층이 춘천을 떠나지 

않고 무언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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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일기와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한 ‘우리동네 그림지보 프로젝트의 결과물 

춘천을닮다 

춘천을담다 

육림고개에춘천의감성이고대로담겨있는로컬상점이 있다. 언덕중간에 

있는 ‘춘천일기다. 1층은 춘천을 상징하는 다양한 제품이 아기자기하게 전 

시돼 있다. 가파른계단을올라2층에오르면여행과관련된책이나춘천등 

지역 관련 도서가 예쁘게 놓여 시선을 끈다. 춘천 육림고개를 찾는 많은 여 

행자가지주들르는곳이다. 
글 안선희 사진 안선희 춘천일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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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상점 

이곳은한때 ‘울산기름집이었다. 가게가문을닫고비어 있 

다가 춘천일기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 문을 열었다. 가게 안 

쪽은 동굴 같은 모습이다. 콘크리트 벽에 커다란 돌덩이가 울 

퉁불퉁 보이기도 한다. 리모델링 할 때 곰핑이를 제거하고 내 

뗄거의그대로競는데,오히려춘천일기만의후한鬪 

기가되고있다. 

벽이나 작은 데이블 위로 오밀조밀 작은 소품들이 가득하 

다. 춘천일기는잡화점이나편집숍, 책방, 소품가게 등다양한 

이름으로불리지만주인장최정혜씨는로컬상점이라는말을 

기장아낀다. 춘천지역 작가를발굴하고그들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을통해 상점의 정체성을찾기 때문이다. 

동네작가 발굴 ... 동네 가게와 매칭도 

춘천일기의 동네작가 1호 김은영 씨는 로컬 상점의 대표적 

인 시례다. 본업이 따로 있지만, 취미로 드로잉을 한다. 춘천 

일기의 단골손님이었다가 직접 고린 엽서를 춘천일기에서 판 

매하고 있다. 또 김은영 씨는 춘천일기와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한 ‘우리동네 그립지도’를 만들 때 지역 작가로 침여하기 

도했다. 

‘우리동네 그림지도’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이다. 춘천일기는 약사명동에 살고 있는 유치원 

생과 초등학생을 모아 매주 2회씩 작가들과 동네를 산책하고 

이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여행자 지도를 만들었다. 동네 아이 

들이 그린 지도를 따라 약사천과죽림동 성당, 방대 등을 찾아 

가 본 여행객들은 전에 느꼈던 것과 시뭇 다른 감성에 빠져들 

게된다. 

‘동네찍꿍 프로젝트도 지역 예술가들이 침여하는 것은 비 

슷하지만 결괴물은 다른 사업이다. 미용실과 빵집 등 동네 가 

게에 조각가와 디자이너 등을 매칭해 로고와윤리적 포장 디자 

인, 조형물 등을 제작했다. 2018년 8월 춘천일기가문을 열고 

12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공동으로로컬디자인포럼을 개 

최한 후 꾸준하게 지역 예술가와의 접점을 만드는 일에 집중 

하고있다. 

“엽서 · 달력 등 춘천 알릴 기념폼 개발 중” 

그래서 춘천일기에 가면 지역 출신 작가들의 독특한체취가 

담긴 다양한디자인이 엽서와와펜, 캘린더, 자석세트, 가방, 열 

춘전여햄 

필수크^ 
춘잡일11 

효 

쇠고리 등이 눈길을뗄 수 없게 만든다. 최 대표는 ‘‘처음춘천에 

왔을 때 춘천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너무 없어 놀랐다”며 ‘‘춘천 

일기에서직접제작한 1 ·六六’굿즈등을포함해지역작기들 

이 침여해 제작한 1,(XX)종의 소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일기는춘천을새롭게 만나는곳이다. 여행자에게는추 

억을 선사하고, 춘천 사람들에게는춘천의 새로운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춘천을다른방법으로 알고사랑하게 한다. 춘천의 새 

로운기억이춘천일기에새록새록쌓이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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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울 별별공둥체 ® 
토박이공동체농장 *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춘천 지역 마을공동체를소개하는코너입니다. 

앗을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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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월곡리 231번지. 그곳에 가면 세성에서 제일 귀 

한작물이 자라고세성에서 제일 아름다운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다. 모두가 편한 것, 돈 되는 것만을좇 

을 때 묵묵히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우리 것을 지키 

는 사람들 춘천 토종씨앗 농장을 함께 기꾸는 토박 

이공동체를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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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공동체농장’이 있는 동면 월곡리 231번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 옥광산 바로 믿이다. 길가 

에 차를 세우고 개울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이릅드리 나무 시이 

로 모종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토 

종작물을 발굴하고 정착되도록 공동체농장을 운영하는 ‘토박이공 

동체다. 

토종씨앗수집 

토박이공동체 우종석 대표는 샘밭에서 들깨와 참깨 농사를 하 



는농부다.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시농업 교육을받던 10여 

명이 의기투합해서 토박이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토종작물 재배 

에 관심이 많은 이재철 씨가사업실행계획서를 만들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했지요. 시에서 받은 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 

토박이공동체농장은 1,CXX)평 규모다. 월곡리에서 농사를 짓 

고 있는 안래훈 씨가 농장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토박이공동체가 가장중점을 두는 사업은 토종씨앗을 수집하 

는 일이다. 토종씨앗 현황 파악, 수집 · 관리 방법 연구, 대중화가 

상반기 목표다. 하반기에는지역 농기를방문해서 토종씨앗의 이 

름, 내력, 수집경로, 재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종씨앗 목 

록을만들예정이다. 

‘‘토종씨앗에는 우리 조상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과삶의 가치가담겨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수천만종이던 우리 토 

종씨앗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씨앗을 사 

오죠. 돈도 돈이지만 유전자 조작이 더 문제입니다. 식물에 동물 

의 유전자도 넣어요. 이런 식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 

도 모릅니다. 실제 종묘성에서 파는 잡종 씨앗은 한 해밖에 안 갑 

니다. 2대부터는 발이율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유전자 조작이 그 

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또종자를팔수 있거든요.’’ 

서늘한얘기였다. 

춘천 대표할 토종작물 찾는다 

현재 토박이공동체농장에 심어진 작물은 검은찰옥수수다. 검 

은찰옥수수七 크기는작지만맛이 뛰어난토중옥수수다. 옥수수 

수확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 귀족서리태를 심을 예정이다. 귀족서 

리태는 크기가 매우 커서 귀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토종콩이다. 춘 

천에서는 흔치 않은 이모직에 도전하고 있다. 

‘‘오수수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심었습니다. 옥수 

수를수확하러 온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도록 일부러 미로로 만 

들었어요. 기존의 주말농장과 차별을 두었어요. 단순히 농작물 수 

획이목적이라면오래가지못해요.텃밭가꾸는재미로몇번오다 

곧흥미를잃고말죠.’’ 

토박이공동체는 단순히 수획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서 수익을올리는것까지 목표로하고 있다. 

공동체 회원 이재철 씨는춘천이 근교농업을하기에 매우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얘기한다. 시내에서 2아은이면 어디든 논밭이 있 

는 곳이 춘천이다. 혼자농시를 짓고 수확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일 

은쉽지 않지만공동체와함께라면희망이 있다고확신한다. 

“젊은친구들이 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 소일거리가아니라직 

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어도 두세 명 이상이 함께하 

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이곳이 젊은 친구들에게 베이스캠프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원하는 작물을 판 

매히는 거죠. 조금 비싸도 가치가 있기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 

을겁니다.’’ 

토종작물 재배법 기록 홍보 

토박이공동체는 화분이든 텃밭이든 좋으니 한 가정에 토종씨 

앗 하나씩이라도 심기를 바란다. 또 학교마다 토종텃밭을 가꾸어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직접 학교로 강의도 나 

간다. 더 많은사람이 토종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직거래장터인 

농부의 시장 같은 곳에 나가 씨앗도 나눠주고농작물 판매도 한다. 

토종작물 재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매일 일지도 쓰고 있다. 일 

지를 정리해 토종작물 재배법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어 사람들에 

게 나눠줄 생각이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기 때 

문01다. 

월곡리 231번지. 그곳에 가면 희망을 싹 퇴우는 소중한 사람 

들이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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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에한걸음더꿩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국lt보 

재대군인지 
손소득세 사용 및 마스코 

삭용을 무억드립니다 

.v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군인으로 오랜 기간복무하다 사회에 나오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40~50대에 전역한 제대군 

인은 사회 적응은 물론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 사회와 분리된 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머물렀던 경험이 오히려 취업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는곳이다. 강원센터는 2019년 7월 춘천 근화동에 개소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강원제대군인 

지원센터를찾았다. 
글 안선희 사진 안선희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 · · ·· ·· 
G 체C11급합굵따'크솔 T'’.,', 
’’,. .. -· .. …3"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조애경 소장(왼쪽에서 네 번째江f직원들 지난 5월에 열린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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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영선(53)씨는 2017년 3월 27넌간 복무한 후 전역했 

다.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수치례 받고그해 8월강원도청 민관군협력관으 

로취업,현재까지근무하고있다. 

# 2,안중근(57)씨는 34년간 복무 후 201'N1 3월 전역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통해 굴삭기, 지게차등 시설 관리에 필요 

한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을 받은 후 201'N112월 홍천 대명콘도에 취업해 제塗l 인생 

을시작했다. 

홈페이지서 회원 가입이 우선 

춘천은 물론이고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다. 제대군인 거 

주비율또한높다.오랜기간제대군인지원센터에대한필요 

성이 제기됐지만 그동안은 서울센터에서 원거리 행정으로 지 

원을 받다가 지난해 히반기 센터가 개소했다. 강원제대군인지 

원센터는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그리고 기업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애경 소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근 

무하고있다. 

강원센터는현재 제대군인 5,100여 명에게 전직 지원등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 

저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전역을 앞두고 있거나 전역 후홈페 

이지를통해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 

전문교육과정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도 지원 

회원가입을하면우선 1:1 성담사를배정, 자기분석 및개 

인별 컨설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다. 군인은 

20년 이상근무하고전역하면 연금대상자가된다. 센터에서는 

연금비대상자를대상으로월 25만~50만원씩 최장6개월간전 

직 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구직을 원하는 경우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강원 

센터에서는 명품조경기능사와 전기기능사 두 가지 전문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교육비(최대 150만원)도 지원해 준다. 

강원저I대군인X|원센터 

E 중앙로 172 삼성타워 礎릉 
~ 1666--9279 / 070-4277--6683 
曰 www.vnet.go.kr 

도내 일자리 발굴 제대군인 역량 홍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면 디음 단계는 구직을 위한 실 

행 단계다. 강원센터는 춘천 lOO개 기업을 포함해 도내 8(X)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능력을홍보하면서 재용 계획 

등을 점검히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대군 

인의 경우시설관리나보안경비 분야, 학교보안관등에 대한 

수요가많은편이다. 

취업을위한마지막단계, 이력서와면접 등에 대한도움도 

받을수있다.이력서작성부터면접및협상기술교육등구직 

준비와 실행에도 꼼꼼하게 챙겨준다. 또 새로운 직장 및 조직 

문회에 적응할수 있도록서이버연수원을운영, 자기계발교육 

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젊은 층 강원도 정착에 도움 되길’’ 

강원센터는분기별로도내 시 ·군에서 순회상담회를진행 

하기도한다. 

조애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교육이 미뤄지는 

등 지원 생활이 좀주춤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제대 후 서 

울로 가는 젊은 층이 많은데, 도내에 디%녓} 일자리를 발굴해 

그분들이 춘천 등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밝혔다.© 

2020년 6월호 • 59 



■
 ’ 
’ 

_ 一_

. 의회소식 

`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片곤 지난 4월 幻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 동의안 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서潛- 예샨간 1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幻幻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의결하였다. 

O 춘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수정가결 

O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0 춘천시 히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O 춘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0 춘천시청 및 읍 · 면 · 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O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0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O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O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O 방시광가속기 구축사업 춘천 유치 동의안 : 가결 

O 춘천시 시세 감면동의안 : 가결 

o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o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o 2020년도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숭인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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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相隆발언요약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소상공인 · 자영업자지원에 대하여 • 
. 

이희자의원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춘천시정부에서 할수 있는옹원 방]-0J-을제안하고자합니다. 

춘천시가 진행한 4월분 일반용 싱히수도 요금 감면정책을 6월까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확대히여 50% 감면하고 감면 사유를 고지서에 표시히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의회는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성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4월 일반용상 · 히수도 요금을 50% 감면히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싱인들은 

감면 사실조차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현재의 기준에서 즉각적으로실현 가능하고시민들이 피부로느낄수 있는춘천시의 옹원방법이 싱하수도요금동 

지방세 감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정부의 감면 정책은 개인들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시민과 시 정부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일이며,춘천시정부가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의삶에함께고민하고노력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감성이전달되는 

효과가 있고 힘을 내게 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따른농업인긴급경영안정지원금예산편성에대하여 • 

김진호의원 

춘천시정부는 이번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통히여 코로나19사태 위기 극복을위해 힝R 분야, 450 

억원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여R}0J-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코로나19사태로고통받는농업경영인들을위한예산안은빠져 있습니다. 농업인도소상공인처럼 

작은기업으로생업적 업종을영위하는자영업지리코보아야합니다. 연이은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납품이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리-농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와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이나화훼 소비 촉진을위한사무실 꽃 

생활화사업 등의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외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여k}0J-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지원 대책을춘천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있:rn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면 예산 편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코로나19사태의 상황속에서 서로가서로를돕고 이해하는, 그리고그 어떤 시민도소외되지 않는춘천시정부의 노력이 

있길 기대하며 ‘코로나19농업인긴급경영안정 지원금예산편성’을정중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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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공영제의 필요성 • — 
김온석의원 

시내버스문제는도시 문제와연관된핵심 해결과제입니다. 

50년간 춘천시내버스를 책임졌던 대동대한운수의 파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과완전공영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일관되게단계적공영제를주징해왔습니다.공영제는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버스공공성확보를 

위한필요조건일뿐이며, 춘천시민누구나이용할수 있는편리한교통이 최종목표입니다. 

이제 버스공영제에 대한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할사안이므로 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단계적 공영제 이행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춘천시민버스의 경영난이 

춘천시민들과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의 측면과 근본적인 춘천시내버스 경영체제를 대체할 공영제 

시행의 공론화, 이행절차, 경영방식 등을촘촘히 검증하고준비히는투트랙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편,현재의노선개편이정착되기위해서는무상교통수준의교통약자정책을전제로한시내버스이용률을높이기위한정책을 

병행해야함을강조하고자합니다. 

` 의정활동 

2020.4.22 . • 

7 
춘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윤채옥距- 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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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0.~24 . • 

z二률L';~ 
춘천시으匡| 기혹뻗정우|원회(위원장빅난天使: 회으體열어 2哀핀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서출여杓민등의 안건을심의했다. 



` 의정활동 

2020.4.20.~24 . • 2020.4.20.~24 . •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호l의를 열어 

幻도제1회추가겅정세입·서磨여松단등의안건을심의했다. 

-' 

춘천시의회 경지匠人뮤|원회(우|원장황혼뚜논회으뺄열어 

詞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0.4.27.~28 . • 2020.5.6 . •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호E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호는간담호曆 열고저HE리 춘천시의회 

(임시홰 으µ植정을협의했다 

2020.5.6 . • 2020.5.6 .•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제앉U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춘천시의회 경저匠시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제앉E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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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성금 · L淮t후원 

• 주식회사 삼경(대표 김진용몬- 춘천시청 

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 기부 

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주식회사 오성이엔씨(대표 김남수는춘곤 

천시청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에 71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 주식회사 팜크로스(다표 김대선光웃환] 

시청을 방문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 

기탁금 1,000만원과 5,000만원 상당의 

건강7|능식품을 춘천시에 전달했다. 

• 아리조LF, 재미교포 이성호 씨(아리조 

나 축구힙회장는 5월 6일 근화동행정복 

지센터틀 방문해 관내 저소드층 학생들에 

게 전달해달라며 120만원을 기탁했다. 근 

화동과 연고는 없으나 해U 回 1OO달러씩 

을후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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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삭진치 ·물품후원 

• 춘천 신성감리교회(담임목사 박상칠距-

4월17일 후평 1동 행정복지센터(동장최영 

애層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라면 

50박스(150만원 싱당遷 후원했다. 

• 신북읍 심우정사(혜광스님)에서는 4월 
20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160 

만원 상당의 쌀 50포를 후원했다. 심우정 

사에서는 매년 엽ii 이상 지속적 쌀 후원 

을하고있다.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깁영미) 
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0 |하여 450 
여명의 장애인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 면 

역력 강화용품과간단한 먹거리, 직원들의 

롤링페0|퍼를 담은 선물을 전달하며 휴관 

7만 동안 못다 한 소통을 대신했다. 춘천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19 종료까지 노력과 지원을 이어같 예정 

01라고밝혔다. 

•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김희동) 

은 4월 21 일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남던 거주 독거노인 40가구에 생선 통조 

림 2개, 달걀 한 판을 각각 전달하는 ‘행복 
나눔 반찬지원 똑與목’ 행사를 시행했다.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의 소식을 전합니다 

• 강남동 보타사 관음손봉사단(단장 양영 
석)은 4월 22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 

득 32가구에 반찬 3종류를 전달하고 지 

냔 4월 13일 주택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침구류 등 전달했다 . 

......................................................................... 
• 동면사회복지봉사EK단장 박근순뜬~ 4 

월 23일 홀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독 

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407 円에 반찬 
4종을전달했다. 

• 신복농업협동조합(대표 김재호)은 4월 

24일 코로냐19로 힘든 읍내 저소득가구 

에게 100만원 상당의 쌀 34포틀 지원하 

여 따뜻함을선사했다 . 

......................................................................... 
• 신사우동 새□虐부녀회(부녀회장 이희 

순)는 4월 27일 건빵 4박스를 관내 저소 

득문들께전달했다. 



• 동면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근순몬- 5 • 조운동 상인회(회장 유일관 대표 이숙 
월 6일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등 홀 자, 이범례~ 5월 8일 직접 손으로 만 

몸 취약계층 35가구에 카네이션 및 과일 든 카네이션 및 나눔선물(도시락) 각 80 
을 포장하여 전달했다. 개를 준비하여 지역에 계신 홀몸 어르신 

• 석사동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길옥자), 

석사동 지원봉사단(단장 엄옥란)， 서가네 

칼국수(다표 서민수)는 5월 7일 관내 독 

거노인 10명에게 칼국수와 떡 과일 등 

을 대접했다. 행복동네 행복밥상 사업은 

매월실시할예정이다. 

께전달했다. 

• 신사우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깁 

덕만)는 5월 8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사우동 특화사업인 

빌반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헌재 월 1 호1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15가구게게 지속적으로 반찬을 전달하 

• 소양동 광명고물상(대표 이동진)은 5 고 있다. 
월 7일 소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 

여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컵라면 130박스를 기탁했다. 

• 신사우동 새□~持i녀회(회장 이희순) 

………………………………………………………………· 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100명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려 주변을 

•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강 훈훈하게 했다. 
금옥)에서는 5월 7일 영양 섭취가 어려 

운 저소득충 독거어르신 10가구에 정성 

이 가득 담긴 반찬을 전달했다. 

봉사·청소·환경 ·정화 

• 효자3동 춘천증앙안식일교회(목사 이 • 약사명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진 
병천)에서는 5월 7일 관내의 수급자 등 태~ 4월 16일 춘천가꾸미사업의 일환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정성껏 직접 만 으로 보문각 앞 공터에 조팝나무 200 
든 반찬을 제공했다. 매월 1 회 반찬제공 그루, 철쭉 200그루, 계절꽃 등을 식재 

을하고있다 했다.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연순)는 

지역주민 및 난체회원 1(X)여명과함께 4월 

16일, ‘우리동네 시민꽃정원사업’으로 화분 

효개에 계절꽃 5,아았론을 식재하여 참여 

자의 대문앞과골목에 꽃정원을조성했다. 

•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 

종수는 4월 21 일 삼천동의 화재 가구를 
방문하여 독거 어르신을 위로하고, 청소 

와 방역 몽사활동을 실시했다.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 

가타리나 수녀) 직원 20여명은 5월 7일 

고물과 쓰레기를 모으고 방치해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남산면 백앙1 리 

의 홀몸 징애인 7円를 방문해 집 안에 수 

넌간 쌓여 있던 쓰레71를 모두 치우고 실 

내외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캠페인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미) 

은 4월 24일 춘천시내 장애인들의 위생 

청곁관리를 위해 이동 목욕서비스틀 시 

작했다. 방문 목욕은 등록장애인에게 주 

1 ~3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사회서비스팀 262---0152 

• 춘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원봉)는 4 

월 28일 분기별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 

체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 우수 자원봉사자 김순분, 노영선, 백미 
경 우수 자원봉사단체 2군수지원여단 구룡 
봉사단(대표 이수복)， 새벽을 여는 사람들(대 
표 박훈주), （사)에너지와 여성 춘천시지회(대 
표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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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 알림마당 
춘천시민에게 유용한 교육, 복지, 행사 정보틀 전합니다 

만눈에보는준전시통계 

가구 f} 
124,032|대 + 174 

인구 겁0 
285,374명 - 314 

출생아 135명 법〉 
(2020년 누적출생아 548명) 

65세 이상 

48,794명 + 207 

X동차 名앉》 
135,520대 + 245 
(전기자동차 589대 포함) 

2020년 4월 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수치임) 

강습·교육 

· 동산면 

모집기간 6.1.rv6.5. / 관외 주민 6.8.rv6.9. 

운영기간 7.1.（수)～9.30.（수) 3개월 간 

모집윈칙 주민등록상 동산면 주민 우선 선발 / 선착순 모집 

문의 'D'250—3603 
※ 50% 감면(만 65세 이상), 

100% 감면(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상애인. 모 · 부자 가성) 

웃음치료 | 20 화,목 
I 45.ooo I 7.2.（목) 13 00~15 00 

노래교실 | 20 월,수 45.ooo I 7.1.（수) 10.00~12.00 

프로그램 및 강의시간은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6 • 봄내를 나누다 

• 준전시민정보화교육 
대상 춘전시민(무료), 과정별 12명 

교육기간 생활속 디지털 영싱 편집 7.6.（월)～7.10.（금) 

스마트폰 앱 실생활 활용 7.13.（월)～7.17.（금) 

모바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7.20.（월)～7.24.（금) 

스다트폰 사진 및 동영상 편집 8.10.（월)～8.14.（금) 

인터넷세상 8.17.（월)～8.21.（금) 

스마트폰 엡 실생활 활용 8.24.（월)～8.28.（금) 

교육장소 춘천시청 별관 본관동 3층 정보화교육장(옛 춘여고) 

전화접수 7.1.（수) 정보통신과 -a-250—3509 선착순 접수 
* 접수인원 초과 시 동일과정 수강이력 없으신 분 우선접수 

※ 관내 코로나19 확신자 발생 밋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 시 즉시 교육 중단 

모집·신정 

• 정소년 도박문재 예방교육 모집 
운영 5~12월 

장소 신청기판및온라인 

대상 학교 및 기관, 청소넌 및 학부모(무료) 

L~ —찾아가는예방교육(1 회기: 없분-) 

— 온라인 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 2매몬) 
※ 교육 시청 후 댓글이벤트 참여자추첨하여 상품 증정 

— 고위험군 집중교육(4회71) 

신정 http://www.alcoholfree.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문의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합 255-3482 

• 산모신생아건강들보미 앙성교육 
교육71간 

교육장소 

접수?l간 

수강료 

교육L~ 

저層서류 

접수방법 

모집인윈 

문의 

6.15rv6.26;월~금X9시~1 앙|) 

춘천WN3오층강의실 

rv6.5(17시) 

국닌 |지원(만50세0 |상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론 및 실기 

교육신청서, 구직신청서, 신분증사본, 반명함사진 1 매 

방문접수 

20명(선발) 

춘천隨CA n254-4878 

• 옛 김유정역 야외결혼식장작은 결혼식 잠여자모집 

접수기간 2~10월 

모집인윈 일반 4커플(선착순 모집) 

신정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ff 033-250-3108)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1. 6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대상 정보화 과정(동영상 만들기, 한글2018기초, ITQ한 

글&엑셀 자격증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 등), 

캘리그래피 기초반/자격증반, 방과후토탈공예지 

도사, 새활용 앙말목공예 자격증반, 교육기능성 

보드게임지도사 2급, 생활한복 만들기, 밑반찬 만 

흠페이지 

수강료 

재료비 

신정 

문의 

들71, 쿠?|&빵 만들71 등 

www.ccwomen.or.kr 
별도 문의(과정별 상이) 

별도 문의(과정별 상이) 

전화, 방문, 인터넷 

'lf243---6474 

2. 국민내일배움카드재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수강료 

신정 

문의 

프레젠테이션 실무항상,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 

취득(실기)，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 

별도 문의(고園별 상01) 

전화,방문,인터넷 

1?243---6474 

3. 2020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지윈사업 안내 

대상 새일센터 구직여성, 구직준비단계여성, 

재취업여성, 재직여성, 기업 

무료지윈 여성고용유지지원 / 직장몬화개선 지원 / 경력단절 

예방 힙력망 구축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신정서 WWW.효wmen.여.kr 공지사항 및 자료실 다운로드 

문의 tr243-6474 

• 조운동 주민자지회 위윈 모집 
공고/접수 5. 1.rv 6. 19. 
모집인원 30명 내외 * 조운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대상자격 ―조운동에 주소를 투고 있는 사람 

신정방법 

문의 

―조운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조운몽게 소재한각급 학교, 기관, 딘체의 장또는직원 

―기본교육고園 최소 한|간 O |상 사전 0 |수 필요 

※ FC 또는 모바일(핸드폰)로 시 홈페이지 봄의 대화 로그 

인 후 온라인 교육(참여예산, 주민자치)， 조운동행정복지 

센터 2층에 별도 교육공간 마련, 온라인 교육 가능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admzzang@korea.kr 
11'245--5587, 250---3613 

■ 2020년 강윈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윈사업, 
잠여기관&잠여자모집 

사업L~ 생겨匠다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3년 이상실무경력 

을보유한 만 幻세 0 |상~70Ail □ |만의 퇴직전문인력 

이 사회적7 멉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잠여Xt 

잠여71관 

지윈L~ 

모집 

문의 

홀용하여 재능을 7 |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70세 U |만인 퇴직전문 

인력('20년 기준 1950년 ~1970년 출생자 해당) 

비영리법인 · 단체 사희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않는기관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지원 

연중수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1!'256—8829 

■ 2020 고용노동부 쥐업성공패키지 잠여자 모집 

대상 만 18rv69세 미취업 청쟝턴 및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등취업취약계층 

L睦

l::I|용 

모집 

문의 

직업상담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취업지원 

1 단계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0만~25만원 지원 

2단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최대 300만~500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3단계 취업 알선 / 저소득층(중위소득 6°°lo 0 |하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원(1 유형 장년충 해당) 

무료 

연중 수시(위탁기관 신청 가능) 

퍼人E인집(주) 준전사무소 E818—2486 

■ 202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n개의 사전’ 

-'‘나를 잦아 떠나는 전설 여행’ 잠여자 모집 

대상 EOAi| 이상 어르신 누구내참가비 무료)， 간식 저꽁 

교육Llij공 예술에 대한 몰입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고램 

연극, 인형극 현장 탐방/ 청평사 탐방 

연극, 인형극 공연 발표회 

교육일정 매주 토요일 10시~ 13시(11 월 30일까지) 

사업장소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A동 2층(옛 춘여고 자리) 

문의 'ZfO 10-5371 —7106 

2020년 6월호 • 67 



건강·복지 

• 마음건강교육 『말 안 하면 몰라요』 
주재 [우울증] 코로L檀루 (BJJE: 우울핸 
일시 6.15. 14:00~15:30 
장소 춘천시민복지회관 4층 보건교육실 

신정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신청 

(40명 선착순 마감)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11'244—7574 

• ＜지메바로알기> 교육 대상자 모집 

일시 6. 25.（목) 10:C0 ~ 11 :앉 
장소 치매안심센터 지하 1층 교육실 

(춘천시 스무숲길 4—46) 

내용 치매란, 예방 및 관리방법 등 

신정 사전및헌장점수 

문의 치매안심센터 11'250—4450 

• 수중운동서비스모집 안내 
모집기간 6.8.（월) ～19.（금) 
서비스 수중운동, 아쿠아로빅(월 8회 회당 120분) 

일정 매주 화,수,목,금(요일선택) 오전 10:30 , 
오후 13:30 , 14:30(시간선덱가능) 

장소 국민생활관수영장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재공계획 분기별 체지방 검사 및 유연성, 건강상태 검사로 

수시건강진단 

재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진단서 제출 필요 

접수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11'241 —1755, 11'010-4003—7724 

• 조발 정신질완자 외래지료비 지윈 안내 
지원대상 ‘조헌병, 분열 및 망상징애(F20-f29)’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의료급여수급자또는전국가구중 

위소득의 왔i% 이하인 경우 

지윈범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등) 

재줄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문의 

68 • 봄내를 나누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진단연도명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 

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식은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비스一의료비지원一정신질환자) 참조 

춘천시보건소 ff250—3564 

•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무료방문상담 
대상 본인 가족, 사회복지업무종사자 교人[ 싱당사등 

내용 사회적 거리투기, 코로L圈루 등으로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련 무료 

방문상담 

상담횟수 총 8회(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신정 

문의 

전화 또는 온라인신청 www.iapc.or.kr 가능 
강원스마트쉼센터 11'249—3078 

• 준전스마일센터 통합지윈 안내 

춘천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 심리치료 전문기관 

입니다. 범죄피해로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문의하서요 

모든서비스는 전액 무료로저꽁합니다. 

지윈내용 

01용Al간 

이용방법 

장소 

연락저 

흠페OIAI 

심리차료 및 평가, 정신건강의학과진료 연계, 법률상담, 

임시거주시설(생활관) 등 

매주 월~금 09:00~18:00까지 

(전화예약 후 내방 가능) 

전화, 유관기관 의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등 

춘천시 거두리 소재(자세한 위치는 예약 시 안내) 

'D'255—1295 / ccsmile1 295@naver.com 
resmile.or. kr 

맹정·기관 

• 코로냐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재 부담 
을 덜어주고자 춘천시 시세롤 감면맙니다 

감면L~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 10Y/o 감면 
자동치세 개인사업자소유의 영업용등록차량 

(택시.호屠) 자동차세 10Y/o 감면 
재산세 소상공리유흥힝탁법종저요劇|게 江江뜬에 임E阮: 

를 인하한건축뭡임대면적J]jl 대하여 인하임E腦: 

상등回의제玄됴샤K亭합를 印:틴刀伏|깁면 

주진방법 자동치세, 주민서K균등분) 직권감면(6월, 8월) 

문의 

임E振률 인하한 건축물의 재산세 신청에 의한감면V월) 

— 신청기한 : 2020. 6. 5일한 
— 접 수 처 : 세정고K방문, FAX,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시홈페이지(하단)―부서별(세정 

과}-자료실(민원서식)1읍 · 면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확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선서 등) 

자동차세 · 주민세(균등분) tr250-3293 
재산세 tr250-3659 



■ 2020년도 1 기분(6월) 자동자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 
납부기간 6.16.~6.30. ※ 과세기간 : 1.1.~6.30.(6개월) 
문의 춘천시 세정과 -a-250—3293, 4066, 3633 

■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장공시 및 이의신정 

표준자공시지가를 가준으로조사·산정한 3)2()년 1 월 1일 현재 

의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표斗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결정 · 공시일 5.29. 
결정 · 공시 필지수 239, 116필지 
이의신청방법 

가. 기간: 2020.5.29. rv 6.29. 
나. 내용: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유사한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신청 요지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기재 

다. 이의신청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방법 : 시청 토지정보과, 읍 ·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 서식에 이의신청 요지와 
이유를기재하여제출 

이의신청에대만저리 

가. 처리기간 : 2020.6.30. rv 7.24. 
나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후, 춘천시 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 처리 결고톨· 01의신 

청인에게통지 

문의 'H'250-3801, 3812, 3814, 3816 

• 개별공시지가 감정펑가사 상담제 운영 
대상 2020.1.1.기준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상담을요 

청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장소 춘천시청 민원실(1 층, 전문가 무료상담실) 

기간 이의신청 기간 

대면상담 이의신청 기간 중 5일, 10:00~17:OO 

— 6.1.（월) : 동내면, 동산면, 북선면 
— 6.5.(금) : 석사동, 송암동, 칠전동, 신동, 
중도동, 신동면, 남산면(수동리, 창촌리, 방곡리, 

서천리, 백양리) 

— 6.12.（금) : 소앙로1 가~4가, 근호悟;， 후평동, 

우두동,사농동,동면 

— 6.19.（금) : 온의동, 교동 퇴계동 삼천동 남면, 
남산면(광판리, 행촌리, 강촌리, 방하리, 산수리) 

— 6.26.（금) : 봉의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 ~3 
가, 옥천동, 조앙동, 죽림동 운교동 약사동 

효자동, 신북읍, 서면, 사북면 

유선상담 유선을 통한 싱담 요청시 감정평가사와 

전화 연결(이의신청 기간 중) 

문의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lf250-3801, 3812, 3814 

• 소양도서관 리모델링 휴관 안내 
기간 6.8.rv9.17.（예정) 

사유 리모델링실시 

L~ DVD 영상자료실 및 시청각실 개선(영화특화) 
문의 245-5145rv6 

• 안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이용 안내 

대상 출소자 · 보호관찰대싱자 등 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 

※ 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사립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01 인정되는 자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지윈L~공 — 생활 지원(숙식 제공, 생계비 지원) 
— 취업 지원(직업 훈련,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가족 지원(자녀 학업 지원, 합동결혼식) 

— 상담 지원(심리 상담, 사회성 향상 교육) 
방문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2?254—8821, 8827 

• 아동 정소년이 알아야 말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직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드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틀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촬영, 유포 힙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보오자가 알아야 딸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층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O 十동 청소년의 잘못01 0 十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아동 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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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드긴 일상으로2| 복귀 이아틀효자동 

코로나19 확진자가드디어 한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끝나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황금연휴 동안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화목원으로 니들이를 갔었습니다. 봄날, 

날씨도 좋았고 그동안 집 안 생활을 오래했던 탓인가 기족들 연 

인들그리고아이들까지…. 답답한마음에 저처럼 외출을나오 

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부터 턱에 걸친분들까지 꽤 많은사람들이 마스크를제대로착 

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하는 씁쓸한 

마음에 순간 코로나19가 되실아 나는 건 아닌가 격정이 앞섰습 

니다.그동안힘들게고생하신의료진,질병관리본부공무원분 

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까 봐 말이죠. 도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생각이 듭니다. 더워지고 있는날씨에 답답하고조금 

불편하더라도마스크착용예절을잘지켜서 빨리 이 사태가가 

라앉기를바랄뿐입니다. 

트크 남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 정착되길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한 지도 8개월여를 지났다. 봄내 소 

식지를 읽으며 춘천의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매달 기다려 

지는소식지다. 

매인 인찍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새로 분양되어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전기 충전 시 

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입주민들 때문에 충전시설 

을이용해야할사람들이 이용못하는것을보아왔다. 전기차 

번호판은 히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 공간에는 하얀색 

볼＊ 봄내퀴즈 
1. 청년의 문제를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춘천 
시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자치가구의 이틀은 무엇인가요? 

2. 6 · 후장 惑壇맞아에티오피아참전용사0037명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0037장의 □~크틀 마련하는 운동의 아름은 무엇 

인7l요? 

3. 서부시장을 가기위해 넘어야 하는사창고개의 위쪽 언덕에 구멍 

을 내 만든 터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봄내 퀴즈의 답과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 

여 매월 10일까지 봄내편집실 이메일(bomnae1993@:Jaum.net) 

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매븐에게는 춘천사랑상품권을 보내드 

립니다. 

5월호(箕격리 봄내 퀴즈 당첨X는곤 원종혁, 박하나, 김태경, 손지우, 

용정이, 박은경, 김효정, 이천재, 황유나, 김예림 님입니다. 

연제열후평동 

번호판을단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주차 

하면 안 되는 공간인 줄 알면서도 주처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 

차하고 연락하면 회를 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또한 주차 공 

간이 남아 있음에도 나의 집이 기낍고 멀리 주차하면 불편함이 

따른다는 이유로 커브 공간에 양쪽 이중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도남을배려하고공동체 의식을한번 더 생각하였으면한다. 

〈봄내〉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 - - - - - - - - -

봄내 소식지는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자 합니다. 소식지를 읽고 냔후의 소감이나 춘천시에 바라는 점 소개하고 싶은춘천의 명소 함께 벌이고 싶은 

캠페인 등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연이 실리는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편집 사정에 [[모卜 내용을 줄이거나 표현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내 봄내편집실 이매일 bomnae1 9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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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긴 새들의질서 황장진효자동 

동이 트면 강원대학교 교정에서 떼를 지어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닐아기는장관을즐기게 된다. 먹이 찾아남녘 어디 

론가 기는 모양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니들이 

를자제하고 있는데, 새들은하늘을맘껏 날고 있다. 

새들은어떻게 저리도질서정연하게 움직일수 있을까? 이들 

은 3fil'-'3'X).의 넓은 시야를갖고 있어 떠별· 지어 날더라도부딪 

히지 않는다고한다. 철새들이 ̂ 나V자로나는 이유는맨 앞에 

있는새가제일 힘이 센데, 닐아가면서 뒤에 있는새들이 바람때 

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만물갸구기 위해서라고한다. 맨앞자리는 

수시로바꾸는것긴다. 힘에부치기 때문일까?서로돕는것이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새들도 저리 질서를 잘 지키며 평 

회롭게 살아가는데 지능이 훨씬 높은 인간사회에서야 마음 

먹기나름이아닐런지? 

드크 인상적인 한지붕 Ek가족 

봄내 소식지를꼬박꼬박챙겨보는독자로서 어떤책보다재 

미있고많은정보도 있고또한지혜도 얻을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사는냄새가나는소식지라매달기다려지고있습니다. 

볼 때마다봄내 소식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 

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 

해봅니다. 5월호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기사는 30페이지에 

있는한지붕다섯가족이었습니다. 이웃으로만나기족이 된 

사연이 신기하기도 부럽기도 했고 띠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 멋진 경종을 울린 사연입 

니다. 아이들도더불어 자랄수있을거란생각에흐뭇해집 

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족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김영미퇴계동 

• 
巨크 꽃항기 L!-E 춘천 박이희동면 

지난 일요일, 날씨도 좋고 공기도 너무 맑아 가족들과 나 

들이를 하였다. 기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지천 인근을 

산책하기로하였다. 

공지천 조각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꽃정원이 눈에 들어 

오며 우리 가족은 서로 간 웃음을· 지었다. 꽃은 사람의 마음 

을 통하게 하는 마법 같은 향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꽃의 아 

름다움을한창느끼며 꽃정원을꾸민분들에 대한깊은감사 

힘이느껴졌다. 

봄내소식지를보며 ’가가호호꽃정원만들기’,도심전체 

꽃정원사업을춘천시에서 하고 있음을흡}게 되었다. 새삼아 

름다운 춘천 향기 나는 춘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십 

을느꼈다.꽃정원사업,향기나는춘천을만들어주시는분 

들에대해감사한마음을전하고싶다. 

尸 봄내 5월호를읽고 

tl層동네에서 보는 봄베 속의 아기자기한 기사를 보면 

서 먼저 애정과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매체에선 찾아 볼 수 

없는 ‘김길소의 그때 그 사건’과 ‘최돈선의 골목 이야기’ 그리 

고 ‘그 옛날 춘천’은 춘천의 어제를 오늘에 되살려 보는 의미 

깊은 사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복고의 성격을초월하여 춘천의 역사를되짚어 가 

며 진취적으로 번영해 나아갈 내일의 지향점을 진지하게 모 

색해볼수있는뜻있는이키이브가되고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춘천지역의 성화와 전설 및 유적도 곁들여 

인문학적인형태를골골살살배려하여 흥미롭게 지면을장 

식히여 니아가는기획을설렘속에 기대하고자합니다. 

이재섭서울시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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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회현충일을맞아 

시민 자율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현충일 추념식은 축소 진행합니다 

고령인국가유공자와유족의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실천하기 위해 제 65회 

현충일 추넘 행사를 축소 진행합니다.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청광장에 자율분향소를 

설치히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현화와분향을할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율분향소를 이용할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고 국회를준비하여 참 

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불가피하게현충일추념행사를축소운영하지만조국과민족 

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It을분합소 운영 

장 소 | 춘천시청광장 

운영시간 | 6. 6.（토) 09:30 ~ 15:00 
이용대상 | 전시민 




